
발행인겸편집인 權五焄·인쇄인 崔洛館

발행소 :주식회사 안동권씨종보사·경북안동시북문동 2 4 - 1·7 6 0 - 1 2 0

전화 070-8227-7644  전송( 0 5 4) 85 8 - 1 2 3 1

서울분사 : 서울 은평구응암로319, 101동1 0 0 3호(서강스카이빌)·1 2 2 - 9 0 7

전화 ( 0 2 ) 7 2 3- 4 4 8 0·734-3085  전송 ( 0 2) 73 8 - 8 9 3 5

등록: 안동라- 0 0 0 2호[99.4.7.]  e-mail : webmaster@andongkwon. or. kr

주간 權五達 /  편집고문 權琪奉·權相穆·權宅鎭·權寧壎·權五千

편집위원 權海兆·權貞澤·權炳逸·權甲鉉·權奇允·權奇奭〔客員〕

종원회비 1년2만원 / 계좌: 우리은행1 0 0 5 - 6 0 1 - 0 7 0 0 0 5〔주〕안동권씨종보사

제1 5 5호 2014년 1월 1일 수요일 인쇄·기수월 발행
陰曆 癸巳年 權氏紀元 1084年 12月 1日 壬申

http://www.andongkwon.or.kr                                  ISSN 1739-9203  07

B B B B

주역의 송괘는 송訟의 음이 용容과
같고 수용한다는 뜻이어서 원래‘용괘’
가 옳은데 대개 송괘訟卦로 통하여 굳
어졌다. 그 상象(괘의 풀이)에서 말하기
를‘하늘과 물이 어긋나게 가는 것이니,
군자가 본받아 일을 만듦에 처음부터
계획을 세운다’하였다. 민속에서는 이
것이 건괘乾卦와 감괘坎卦가 포개어져
하늘과 물이 어긋나 행함을 상징하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
심하고 준비함을 뜻한다. 
우리는 사람의 나이를 태아 때부터

계산하여 태어나면 한 살로 한다. 자궁
안에 있던 열 달을 사람의 나이 한 해로
치는 셈이다. 서양에서 아이가 모체에서
나와 눈이 보이고 귀로 들을 때부터 비
로소 사람으로 쳐 계산하는 것과 다르
다. 그런데 태아기의 열 달이 실은 2 8 0
일, 아홉 달 하고 열흘이다. 우리 선대
의 셈법이 이처럼 엉터리였는가. 요즘
과학자의 도움으로 거기에 7 2일이 더
숨어 있음이 드러났다. 그 7 2일은 아버
지의 고환睾丸세포에서 정자가 생성되
는 기간이다. 이를 2 8 0일에 더하면 3 5 2
일이 되는데 달의 1년 주기, 즉 음력 1
년 3 5 4일과 맞먹는다. 고환세포는 7 2일
동안 부지런히 감수분열減數分裂을 하
여 정자세포를 생성하고 이를 부고환에
저장했다가 합궁시 자궁으로 들어가 난
자와 결합케 하고 이로써 태아가 만들
어진다. 
부부가 좋은 아이를 낳고자 한다면

적어도 합궁 7 2일 전부터 공을 들여야
한다.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공경의

정성을 들여야 훌륭한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예부터‘백일기도를하여 좋은 아
이를 얻는다’는 소리가 허언이 아닌 것
이다. 남자는 7 0여일 전부터 술담배 등
을 절제하고 건강을 바루며 여자는 즐
겁고 선량한 마음을 길러 좋은 아버지
와 어머니가 될 준비를 다하는 것에 다
름이 아니다. 태교도 이러한 준비과정의
연장이다. 
작물을 재배함에도 먼저 좋은 씨앗을

심어 정성으로 가꾸어야 훌륭한 결실을
얻는다. 씨앗부터 동해를 입거나 부실한
것을 취하면 잘 가꾸어도 좋은 소득을
얻기 어렵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태
어난 아이가 부실함을 탄하고 좋은 대
학에 가 나은 직장을 얻지 못함을 아쉬
워하며 결혼이 잘못된 것을 불만스러워
한다. 근원을 생각지 않고 현상으로 나
타난 결과만으로 부질없이 소란인 것이
다. 전쟁의 승부도 평시에 오래 준비하
고 유사시에 임하여 세심한 관측에 따
른 작전을 얼마나 주도히 짜는가에 따
라 승패가 결정된다. 창검을 부딪치거나
비상한 무기를 활용하여 공수를 교환하
는 장군들도 승자는 면밀히 짜인 작전
의 수순에 따라 움직여 결말을 보는 쪽
이다. 
역의 송괘에서‘군자가 본받아 일을

만듦에 처음부터 계획을 세운다’한 것
은‘군자가그 비롯함을 신중히 한다’는
말과 함께 이러한 계획과 준비가, 만사
를 어그러뜨리고 사후에 한탄하기에 앞
서 미리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
다. ——權貞澤 편집위원

송괘訟卦와준비

▲충북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 양촌 문충공 묘사에서 축문이 봉독되고 있다<관련기사 4면> 

▲경기 양주시 덕계동 목사공 묘소의 향사가 봉행되고 있다<관련기사 5면> 

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종보사 홈페이지 w w w . a n d o n g k w o n . o r . k r에 접속하여 족보(대동보)로들어오시면 회원독자는능동춘추 독자 고유번호로는 무료,

일반열람자는유료로 국문판전산인터넷안동권씨대동세보의화면이 열립니다.

● 전산대동보 열람 방법

국문판 전산ㆍ인터넷 安東權氏大同世譜의
2 0 1 2년판을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십니다

① 인터넷internet 익스플로러explorer 주소란에w w w . a n d o n g k w o n . o r . k r을 입력하면 안동권씨종
보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이 나오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대동세보의 편찬운영과 수단접수에
관해 소개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한글판대동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를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② 이때 능동춘추의 독자회원은 J 1 2 3…로 나가는 독자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무료로 족보화
면이 열리고, 비독자회원은유료결제 절차를 거치면 화면이 열립니다.
③ 다시‘대동보 열람하기’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한글판대동보쉽게 보는 방법’을
클릭하시면 P D F파일을 읽기 위한 어도비애크로뱃리더 설치법과 대동보 내용을 열람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애크로뱃 리더는 족보 열람에 앞서 반드시 컴퓨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④ 쉽게 원하는 내용을 찾아갈 수 있는 목차 구실을 하는‘책갈피’이용법도나와 있습니
다. ‘대동보보기’화면에서‘한글판대동보 정본’을 클릭하면 P D F파일로 대동보의 내용을
여실히 볼 수 있으며‘책갈피’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체를 확인하며 열람하고, 견상見上(위
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과 견하見下(아래로 내려가 보기)를 이용해 앞쪽으로 조상은 시조
할아버님까지, 뒤쪽으로 후손은 본인에서 본인의 아들ㆍ손자까지 오르내리며 찾아볼 수
있습니다.
⑤ 다만 화면상으로만 열람하시며 이를 프린터로 인쇄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글판안동권씨
전산대동세보에는고유의 저작권이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안동권씨종보사
본사 : 경북 안동시 북문동 24-1 태사묘서재ㆍ7 6 0 - 1 2 0ㆍ전화 0 5 4 ) 8 5 7 - 6 0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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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의 시조 태사공太師
公(휘 행幸)의 묘소와 그 독
자 아시조亞始祖 낭중공郞中公
(휘 인행仁幸)의 단소壇所가
있는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능
동陵洞의 가을 향사享祀가 음
력 계사년 1 0월 중정中丁 1 5일
인 2 0 1 3년 1 1월 1 7일 오전에
봉행되었다. 원근의 참예 후손
은 총 2 5 0여 원으로 추산되었
는데 전석前夕 1 6일 오후 7시
의 석식 후 묘하 능동재사陵洞
齋舍 정당正堂에서 열린 당회
堂會에 참석한 인원은 1백수
명이었다. 안동권씨대종원의

권정달權正達 총재가 개회 인
사말에서 때이른 가을 강추위
에 원로에서 참석한 여러 후손
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대종
중의 경과 사항으로는 능동 묘
역의 토지임야를 공동소유자인
풍산유씨 문중과 협의하여 분
할등기하려는 일이 현재 추진
중이라 하였다. 이어 이날 능
동재사의 수임首任인 태사공위
초헌관 권홍섭權洪燮씨의인사
말, 아시조 낭중공위의 초헌관
권오수權五秀씨의 인사가 있었
다. 
능동재사에서 재숙齋宿한 참

제원은 차가운 날씨에 일찍 기
상하여 세수하고 조식을 마친
다음 8시에 시작되는 집사분방
례執事分榜禮에 참여했다. 분
방례는 고래로 능동재사의 추
원루追遠樓 누각마루에서 수임
이하가 열좌하여 해왔는데 지
난해 추향부터 오래된 문화재
건물이 낡고 위험하여 보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재사의 정당
으로 옮겨 행하고 있다. 분방
례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서
울ㆍ부산ㆍ대구ㆍ대전ㆍ광주
등 전국 각지의 남녀후손이 속
속 도착하여 모였다. 추운 날
씨에 아침부터 눈발도 흩날리
는 가운데 분방례를 마치고 시
조 태사공위와 아시조 낭중공
위의 분정된 집사자 명단이 파
록된 분방판이 내걸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시조 태사공위
초헌관 : 권홍섭權洪燮(서울

ㆍ복야공파 판서공 야옹공계
3 4세ㆍ경북 예천 출신)
아헌관 : 권종범權宗範
종헌관 : 권기화權奇和
진설 : 권정창權正昌ㆍ권영

옥權寧玉ㆍ권혁근權赫根ㆍ권
택문權宅文ㆍ권대길權大吉ㆍ
권오삼權五三
축 : 권영준權寧俊
찬자贊者 : 권기범權奇範
봉향 : 권임하權林夏ㆍ권태

식權泰植ㆍ권영진權寧鎭
봉로奉爐 : 권춘렬權春烈ㆍ

권문주權文周ㆍ권박원權泊遠
봉작奉爵 : 권오서權五瑞ㆍ

권승구權承九ㆍ권혁주權赫柱
ㆍ권재문權載文ㆍ권이현權二
賢ㆍ권학주權學周
전작奠爵 : 권호규權琥奎ㆍ

권혁무權赫武ㆍ권혁인權赫寅
ㆍ권경섭權慶燮ㆍ권오덕權五
德ㆍ권종길權鍾吉
사준司尊 : 권영인權寧寅ㆍ

권기욱權奇郁ㆍ권환수權煥壽
•아시조 낭중공위

초헌관 : 권오수權五秀
아헌관 : 권진량權進良
종헌관 : 권택문權宅文
진설 : 권호준權鎬俊ㆍ권오

순權五淳ㆍ권태환權泰煥ㆍ권
영무權寧茂ㆍ권오창權五昌ㆍ
권인탑權仁塔
축 : 권오주權五柱
찬자 : 권기호權奇澔
봉향 : 권호춘權鎬春ㆍ권희

박權熙珀ㆍ권오교權五敎
봉로 : 권오준權五俊ㆍ권순

용權舜容ㆍ권영훈權寧勳
봉작 : 권혁채權赫彩ㆍ권기

룡權奇龍ㆍ권순팔權純八
전작 : 권승렬權承烈ㆍ권점

하權点夏ㆍ권순식權純拭
사준 : 권충화權忠和ㆍ권순

철權純哲ㆍ권석원權錫遠

1 0시에 수임 이하 헌관 제집
사와 유사 및 후손 참제원이
추원루 앞길에 도열한 가운데
안동의 능곡회원들이 끄는 봉
송 제물 수레를 선두로 하여

긴 행렬이 시조 묘소를 향하여
출발하고, 이윽고 묘소에 당도
하여 진설을 한 다음 본행례가
시작되었다. 상당히 강한 바람
이 불고 약간의 눈발이 날렸으
나 향사는 절목에 차질없이 봉
행되었다. 
시조 묘소의 향사를 마친 제

관들은 곧 하산하여 아시조 단
소로 이동하여 초헌관 권오수
씨를 수임으로 하는 향사를 속
행하였다. 양소의 향사는 정오
를 조금 넘겨 예필이 되었으며
헌관 이하 참제원이 모두 능동
재사에 복귀하여 음복례를 마
치고는 준비된 도시락의 점심
식사를 하였다. 
명년 춘계 능동재사의 수임

이자 태사공위 초헌관으로는
서울의 추밀공파 정헌공계 시
조후 3 4세로서 양주 덕계동의
목사공종회장을 맡고 있는 권
우식權虞植씨가 천망薦望되었
다. 

<사진ㆍ글 權貞澤>

2 0 1 3년 1 0월 5일 1 1시 파주
시 탄현면 성동리에 소재한

‘고려대전高麗大殿’의‘대제大
祭’에 유관단체 인사와 각 성
씨문중 후손 등 7 0 0 ~ 8 0 0여 명
이 참예參詣하였다. 고려대전
은 원래 개성에 있던 고려왕조
의 종묘宗廟를 되살려 의설儀
設한 것이다. 조선조 들어 연
천군 미산면의 임진강 북안 절
벽에 작은 사당을 세워 고려
태조 이하 초기 8왕을 왕씨 후
손으로 하여금 제사하게 한 숭
의전崇義殿이 있는데, 최근에
그 초협한 규모를 크게 옮겨
고려의 종묘로 확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날 행사는 이 대전을 창설

한‘고려역사선양회’에서 주관
하여 동회 우관제禹寬濟 이사
의 진행으로 내빈 소개와 국민
의례로 시작되어 차화준車和俊
총재의 인사말이 있고 행례에
들어가 헌작과 상향제문常享祭
文의 낭독 등이 이어졌다. 여
기에는 고려 역대 3 7왕이 태조
를 주벽으로 열배되고 그 아래
고려조의 충현공신忠賢功臣
3 5 7위가 배향종사配享從祀되고

있다. 거기에 종향된 우리 안
동권씨 선대 현조는 시조 태사
공과 영도첨의사사領都僉議使
司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권보
權溥ㆍ도첨의정승 계림부원대
군鷄林府院大君 권재權載(왕후
王煦)ㆍ좌사간左司諫 권정權定
ㆍ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
권중귀權重貴(왕중귀)ㆍ상호군
上護軍 영가군永嘉君 권상좌權
上佐(왕상좌) 등 6위이다. 행
례에 권씨 후손은 서헌관西獻
官 목렬木列에 추밀공종회장
권혁승權赫昇, 서제관西祭官
목렬木列에 추밀공종회 사무국
장 권영빈權寧斌씨가 집사자로
분정되었다. 
절목은 영신례迎神禮ㆍ신관

례晨 禮ㆍ초헌례初獻禮ㆍ아헌
례亞獻禮ㆍ종헌례終獻禮ㆍ음
복례飮福禮ㆍ철변두撤�豆ㆍ송
신送神ㆍ망료례望燎禮의 순이
었고 주요 집사자는 초헌관에
윤후덕尹厚德, 아헌관 박찬일
朴贊一, 종헌관 김종술金鍾述 ,
집례 김면기金勉起, 해설 이정
례李貞禮, 대축 정현택鄭鉉澤
이었다. 

<사진ㆍ글 權貞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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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 태사공·아시조 낭중공 추향
수임에 서울의 복야공파 3 4세 權洪燮씨

▲ 시조 태사공 묘소의 향사에서 권홍섭 초헌관이 취위하여 있다

▲ 아시조 낭중공 단소의 향사에서 초헌관 이하가 부복한 가운데 축문이 봉독되고
있다

社告

본사에서 상시 운영하는 안동권씨 국문판 전산대동세보에관한 것입니다. 
아래 기간에 동 대동세보에 추가수단을 제출, 입록하신부분에 컴퓨터 교체 과정에서의 실수로

신규추록이 누락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기간 : 2012년 2월~ 2 0 1 3년 7월( 1 8개월 기간에 추가수단을 제출하신 부분)
사고 : 컴퓨터 노후 교체 과정에서 추가분이 누락되는 착오 발생
보수 처리 : 본사 보유 자료로 보정작업을 하였으나 보관자료가 없는 부분은 누락됨
사후 보정 : 위 기간에 추가보정수단을제출하신 분은그 확정 교정쇄본을 복사해 보내주시면

원판을 동일하게 복원 처리함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심심한사과를 드리며 이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산관리
를 보다 철처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기간에 추가 수단을 제출 입록하셨던 분은 그 확정 교
정쇄 사본을 속히 우편 또는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권씨종보사

파주의‘고려대전’대제
안동권씨 시조 태사공 이하 5위 종향된 곳

▲ 고려대전의 대제가 봉행되고 있다



경기 고양시 성사동 사근절
에 있는 추밀공파 시조후 1 5세
검교 좌정승 영가부원군 정간
공靖簡公(휘 희僖)의 묘소에서
2 0 1 3년 1 1월 1 1일(음력 1 0월 9
일 정일) 11시에 세사가 봉행
되고 이어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날 갑자기 닥친 한파로 노령
인의 외출이 위축된 가운데 참
제관은 1 0 0여 명에 이르렀다.
이번 세사는 장방長房 평후공
후손에게 초헌관이 돌아가는
해여서 평후공계 후손이 행사
를 주관하였고 강릉지역에서
전세버스로 제집사자와 후손이
많이 참예하였다. 다음과 같이
집사자가 분정된 내용으로 행
례가 이루어졌다. 
초헌관 : 권오실權五實
아헌관 : 권영창權榮昶
종헌관 : 권혁진權赫鎭
집례 : 권영진權寧珍
대축 : 권순삼權純三
사례司禮 : 권오열權五烈
진설 : 권순구權純求
봉향 : 권혁기權赫起
봉로奉爐 : 권창식權�植
봉작奉爵 : 권혁주權赫柱
전작奠爵 : 권혁윤權赫允
행례를 마치고는 묘정墓庭에

서 정간공종회의 정기총회가
열렸다. 권의철 총무가, 권영위
權寧偉 회장이 신환으로 부재
인 사유로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의를 주재케 해야 한다고 말
하고 권혁승權赫昇명예회장을
추천하여 동의를 받아 개회를
선언하였다. 의안은 통상적인
경과보고와 감사보고에 이은
재무보고와 결산안 승인, 명년
도 예산안 심의 통과가 원안대
로 이루어지고 별도 안건으로
서 정간공의 재사를 개건하는
계획안이‘정간공사우祠宇건립
안’으로 상정되었다. 유인물에
명시된 동계획안의 내용을 간
추린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제안 내용
① 정간공종회의 숙원사업인

사우와 그 부속건물(재실 및
관리실ㆍ옥외화장실)을건립하
여 정간공의 향사를 받들고 후
손의 숭조정신을 함양ㆍ계승하
는 도리를 다한다. 
② 정간공의 선세 3대(증조

문청공文淸公 휘 단�, 조 문
정공文正公 휘 보溥, 부 충정
공忠靖公 휘 고╆)의 묘소가
휴전선 이북에 소재, 궐향되어
후손의 도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 신위를 사우에 봉안하여
(통일이 될 때까지) 정간공 세
사와 시기를 같이하여 항구적
인 세향歲享을 받들 수 있게
한다. 이는 윗대의 추밀공종회
에서 해야 될 성격의 중대사이
고 그 적통嫡統을 고려하면 정

간공의 조고 문
정공의 장자 창
화공昌和公종중
에 계승권이 있
는 바이지만 여
건을 감안하여
지차계之次系인
정간공종중에서
솔선하는 숭조경
효의 미덕을 취
한다. 

여기에서 묘하
에 새로 지을 재
사齋舍를‘사우
祠宇’로 칭하고
거기에‘신위神
位를 봉안奉安’
한다고 하는 부

분은 앞으로 신중한 고증과 검
토가 필요할 것 같았다. 사우
는 곧 사당을 말하는데 유현儒
賢을 모시는‘사祠’로서 옛적
에 국가와 유림의 발의와 인허
가 필요한 것, 또는 공자의 문
묘文廟나 원묘院廟로서 관에서
지원하며 관리하던 묘廟에 해

당하는 것이어서 현세에 자의
로 일으키는 법도가 없어 법가
法家에서 아니하는 일이며 아
는 이의 조소를 살 수 있기 때
문이다. 또한 별도의 사당에
위패를 봉안하려면 부조지전不
�之典을 받아야 했는데 이는
고려조에 없던 제도이고, 신위
는 위패나 위판位版 등과 같은
것으로서 이를 봉안함은 훼철
되지 않는 한 영구히 상설되는
것이므로 상규常規와 법도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러한 재사 개건의 계획은

소요예산과 건립위치의 조정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입안되
어 있고 그 규모는 가용금액 7
억6천여만 원이 계상되고 있었
는데 선택의 여지가 있는 복수
의 원안이 별 이의 없이 통과
되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할
추진위원회가 권영위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각파별 안배 위
원 6 0여 명으로 구성된 안이
통과되고, 그에 따른 후속 조
치로서 종약 일부를 개정하는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사진ㆍ글 權五焄>

32 0 1 4년 1월 1일 수요일 제155호

고양 성사동 정간공 세사 및 총회
재사 개건 및 선3대 추향追享계획입안

▲ 정간공 묘소에서 향사가 봉행되고 있다

▲ 향사 후 묘정에서 종회의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본사 서울분사 이전

저희 안동권씨종보사 서울분사가 2 0 1 3년 1 1월 초에 다음
주소로 이전하였습니다. 

구주소 : 110-0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96 807호
(필운동 285-5 파크뷰타워8 0 7호) 

신주소 : 122-907, 서울특별시은평구 응암로 319 101
동 1 0 0 3호(응암동 109-3 서강스카이빌1 0 0 3호)
전화 : 02) 723-4480ㆍ734-3085, 전송02) 738-8935

그 밖에 전자우편 등은 다 종전과 같습니다. 

안동권씨종보사

2 0 1 3년 1 0월 1 9일 1 1시 경기
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소
재 행주서원杏洲書院 기공사紀
功祠의 추향례가 봉행되었다.
행주서원의‘행주杏洲’는‘행
주幸州’의 본래 이름이다.
이곳에는 원래 충장공 권율

도원수가 주벽主壁으로 독향되
어 있었으나 일제시 이후 폐철
되었다가 근년에 복원중창되면
서 2 0 0 8년부터 행주대첩의 전
역戰役에 충장공을 도와 유공
한 6위의 장수를 열배列配하
여, 주벽 외에 선거이宣居怡ㆍ
조경趙儆ㆍ변이중邊以中ㆍ이
빈李브ㆍ정걸丁傑ㆍ승장 처영
處英 등 6위가 배향配享되었고
산성의 새로 지은 충장사忠莊
祠로 옮겨갔던 대첩비大捷碑도
2 0 1 2년에 이곳으로 이전 복원
되었다. 
행례는 전폐례奠幣禮ㆍ초헌

례初獻禮ㆍ아헌례亞獻禮ㆍ종
헌례終獻禮ㆍ음복례飮福禮ㆍ
망료례望燎禮의 순으로 이루어

졌고 그 주요 집사자는 다음과
같았다. 

초헌 : 이세준李世濬(고양향
교 전 전교典校) 
아헌 : 선재길宣在吉(경기도

의회 부의장) 
종헌 : 김대연金大淵(고양향

교 전 유도회장儒道會長) 
감제監祭 : 한유수韓有洙(행

주서원 부원장) 
대축 : 김영호金榮鎬
집례 : 선운영宣橒永
해설 : 정영애鄭令愛
상례相禮 : 김광주金光柱
진설 : 이충구李忠九
봉향 : 권정택權貞澤
봉로奉爐 : 김문식金文式
사준司� : 권은숙權恩淑
봉작奉爵 : 정대채鄭大采
전작奠爵 : 장한진張漢鎭

<사진ㆍ글 權貞澤>

행주서원 기공사 추향

▲충장공 권율 도원수가 주벽으로 제향되는 행주서원 기공사가 진설 개문된 모습

능동춘추에 1 0년을 연재해온 천착물
한권의 단행본으로 발간

漢字도 우리글
한국어 어쩌면 좋은가

權光旭

서두를 한번 읽기 시작하면 몰랐던 우리 말글의 병을
자각하며 잠재의식의 회오리에 말려든다. 일독을마치고
거기에서 벗어나노라면 우리 어문의 괴저와 뇌질환으로
부터의 출구가 선명히 드러나 보인다.

신국판 4 0 3면ㆍ값 1 , 3 0 0 0원ㆍ서점에서구입
도서출판 해돋이

서울 은평구 응아로 319 101동 1 0 0 3호 우1 2 2 - 9 0 7



2 0 1 3년 1 1월 1일, 음력 9월
2 8일 정일에 충북 음성군 생극
면 방축리 능안 묘역에서 추밀
공파 시조후 1 6세 문형文衡 찬
성사贊成事 양촌陽村 문충공
文忠公(휘 근近) 이하 3대의
세사가 봉행되었다. 3대라 함
은 이곳 묘역 주록에 계장된
최존위 양촌 문충공과 계하의
그 차남 우찬성 문경공文景公
(휘 제�), 그 하단의 문경공
차남 좌의정 익평공翼平公(휘
람擥)의 3위와 이 주록 우등右
嶝의 문충공 4남 호조판서 안
숙공安肅公(휘 준�)을 지칭하
며 이 3대 4위의 묘소가 충북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참제 후손은 1백여 명이었다. 
행사에 앞서 오전 9시 반경

묘하 재사의 내정에서 종회의
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는
회장단 이하 전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차기 임원진을 선출
하는 임원개선의 건이 주요 의
안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
나 권영위權寧偉 회장이 병원
의 외과수술을 받는 사정으로
입원중이어서 참석을 못하고
음성군 공무원인 총무 또한 사
무관 승진을 하여 해외연수를
떠난 상태여서 원임의 연장자

로서 권오성
權五晟씨가
임시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게 되
어, 예산ㆍ결
산 등 다른
의안은 처리
하였으나 임
원개선 안건
은 각파문중
을 대표하는

현임원진이 추후에 모여 회장
임석하에 처리하도록 위임하
게 되었다. 
회의를 마친 다음 분정된 행

례의 제집사자가 개복을 하고
재사 대문 밖에 도열하여 제물
을 봉송해 묘소로 올라가 최존
위 문충공 묘소에서부터 행사
를 시작하였다. 문충공 묘사에
행공한 집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초헌관 : 권영환權寧桓
아헌관 : 권재형權載炯
종헌관 : 권병홍權炳洪
집례 : 권혁로權赫魯
대축 : 권영준權榮俊
봉향 : 권순봉權純鳳
봉로奉爐 : 권영대權榮大
봉작奉爵 : 권순일權純一
전작奠爵 : 권오근權五根
사준司尊 : 권영국權寧國
진설 : 권영우權寧祐
문충공위 향사를 마치고는

전참제원이 계하의 문경공 묘
정으로 내려가 다음과 같이 분
정된 집사자의 행공으로 향사
를 봉행하였다. 
초헌관 : 권기준權奇峻
아헌관 : 권혁승權赫昇
종헌관 : 권혁세權赫世
집례 : 권영준權榮俊

대축 : 권오규權五奎
봉향 : 권순봉權純鳳
봉로 : 권영대權榮大
봉작 : 권순일權純一
전작 : 권오근權五根
사준 : 권영국權寧國
진설 : 권영우權寧祐
문경공위의 향사를 필한 다

음에는 참제원이 주록 우등의
안숙공 묘소로 이동하여 다음
과 같은 집사 분정으로 세사를
받들었다. 
초헌관 : 권영걸權寧傑
아헌관 : 권혁진權赫鎭
종헌관 : 권태빈權泰彬
집례 : 권태안權泰安
대축 : 권영준權榮俊
봉향 : 권순봉權純鳳
봉로 : 권영대權榮大
봉작 : 권순일權純一
전작 : 권오근權五根
사준 : 권영국權寧國
진설 : 권영우權寧祐
안숙공위 묘사를 마치고는

다시 주록의 하단 익평공 묘정
으로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 분
정된 집사자로 향사를 거행하
였다. 
초헌관 : 권순일權純一
아헌관 : 권의철權義喆
종헌관 : 권오삼權五三
집례 : 권만집權晩集
대축 : 권태안權泰安

봉향 : 권순봉權純鳳
봉로 : 권영대權榮大
사준 : 권영국權寧國
진설 : 권영우權寧祐
문충공 이하 4존위의 향사를

마치고는 하산하여 재사에서
음복을 겸한 중식을 하고 오후
에는 제관이 각파별로 나뉘어
지손 직계조의 세사를 받들었

다. 그 지손 직계조는 익평공
의 장자 길창군吉昌君 휘 걸傑
의 묘소 행사, 문경공의 3남
안양공安襄公 휘 반攀의 부조
묘不�廟 향사, 안숙공의 차남
마전공麻田公 휘 염念과 그 아
들 손자의 묘소 행사 등이었
다. 

<사진ㆍ글 權炳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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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의 내정에서 종회의 총회가 열리고 있다

▲ 문경공의 묘사가 봉행되고 있다

▲ 문충공 묘소에서 행사가 봉행되고 있다

▲ 문충공 향사에서 축문이 봉독되고 있다

충북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 능안

양촌 문충공 이하 3대 추향

▲ 안숙공 묘소의 향사

2 0 1 3년 1 1월 1 2일 정일 1 0시
반에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
패리에 소재한 목사공 묘하 내
릉재內陵齋에서 이곳 묘역의
최존위 목사공 휘 양良 이하
2 6위의 가을 향사가 봉행되었
다. 목사공은 추밀공파 정헌공
계 시조 후 1 8세로 화산부원군
휘 복復의 7남 중 차남이다. 
목사공은 그 생몰년월이 가

승의 실전으로 미상이나 진주
목사를 행직하여 목사공으로
호칭한다. 조선왕조실록에 오
른 기록을 보면, 공은 세조 1
년, 1455년 1 2월에 좌익원종공
신 3등에 녹훈되고 세조 1 1년,

1 4 6 5년 2월에는 원각사圓覺寺
의 역사에 관여하는 낭관郞官
으로 나오며, 2년 뒤 세조 1 3
년, 1467년 5월에는 승진된 대
부大夫직으로 함경도 안변부사
安邊府使가 되어 나가고, 그로
부터 3년 후 성종 1년, 1470년
6월에는 당상관 통정대부로서
진주목사晉州牧使가 되어 나갔
다가 다시 2년 뒤 1 4 7 2년 1월
에 관내 백성이 왜인과 투접投
接한 일로 문책되는 기사 등이
나온다. 
묘소는 하패리 내릉에 건좌

乾坐로 쌍분이며 옛 묘표가 있
다. 이날의 세사는 이러한 목

사공과 숙부인 경주이씨 내외
를 위시하여 그 아들 상장공上
將公 구령九齡ㆍ시정공寺正公
현령縣齡 순으로 봉행되고 점
심 음복 후 종회의 총회가 열
렸다. 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임원진의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현임 권태균權泰均 회장 이하
감사와 임원 및 총무가 다 재
임되었다. 
이날 목사공 향례의 주요 집

사자는 다음과 같았다. 

초헌관 : 권오철權五喆
아헌관 : 권태봉權泰奉
종헌관 : 권영일權寧一
대축 : 권태균權泰均
우집사右執事 : 권태봉權泰

鳳
좌집사 : 권영욱權寧旭

<사진ㆍ글 權貞澤>

양주시 은현면 목사공 추향

▲ 목사공 향사에서 축문이 봉독되고 있다

2 0 1 3년 1 1월 2 9일 안동
시 동부동 안동권씨정조
공파종회(회장 권인탑權
仁塔)에서 3 0만 원을 협
찬하여 주시었습니다. 

감사합니다격려에



경기 양주시 덕계동에는 추
밀공파 정헌공계 시조후 2 0세
로서, 참의공 휘 영齡의 아들
형제인 대사헌공 휘 홍弘(세조
1 3년 1 4 6 7 ~중종 1 1년 1 5 1 6 )과
목사공 휘 박博(성종 6년
1 4 7 5 ~명종 2년 1547) 양대兩
大 현조의 묘소가 있다. 백씨
대사헌공의 묘소는 전에 양주
군 회천면 덕계리이던 이곳의
도둔촌道屯村후록에 계좌癸坐
남남서향인데, 너른 조원兆原
에 사초를 능침의 내명당 같이
가꾼 계절階節에 훤히 트인 전
야前野를 지배하고 있다. 목사
공의 묘소는 그곳에서 목하 시
가지로 상전벽해를 이루는 들
건너편 산록의 옛적 마지馬池
라 하던 연못을 발아래 둔 자
리의 정혈正穴에 곤좌坤坐 동
북향으로 그 백씨의 유택을 마
주 바라보며 일대를 전망하고
있다. 이 묘소 아래에 있던 연
못은 주택가로 변하고 그 앞으
로 지나던 국도는 직선 4차선
으로 확장된 지 오래이면서 대
소형 차량이 꼬리를 물고 있
다. 이곳 양대 묘소의 세사가
음력 1 0월 1 0일 정일인 2 0 1 3년
1 1월 1 2일 오전에 봉행되었다. 

세 사 일 은
같은 날짜이
나 이곳 대사
헌공계와 목
사공계는 각
기의 종중이
구성되어 있
고 재사도 별
도로 있다.
목사공의 재
사는 마지의
묘하에 있고,
대사헌공종중

의 재사는 그 계자系子 서령공
덕유德裕와 현달한 손자 이판
공吏判公 극례克禮, 충숙공忠
肅公 극지克智, 감역공監役公
극관克寬 등의 묘소가 있는 산
북동(양주군 주내면 산북리)의
천천泉川(샘내마을)에 있다.
샘내는 마지에서 의정부 쪽으
로 고개를 넘어 한참 상거해
있는데 이곳 대사헌공의 재사
는 규모가 크게 신축되어 양주
시청 뒤의 불곡산 등산로에서
건너다보면 큰 사찰이나 궁궐
집 같이 웅장해 보인다. 일찍
원지로 낙향한 후손이 묘역 근
방에는 세거하지 않았다. 이번
향사에도 지방에서 오는 참제
원은 전석에 당도하여 양쪽 재
사에서 재숙하며 제물장만 등
을 돕고 있었다. 
당일 아침 9시에 샘내 재사

에서 제물을 봉송하여 도둔 묘
소에 도착한 대사헌공종중 유
사후손들은 진설을 하는 동안
속속 뒤이어 도착하는 제관을
맞으며 행사에 들어갔다. 산신
제와 본행례의 절목을 마치고
는 계절의 너른 잔디 묘정에
준석�席을 베풀고 헌관 이하
참제원에게 갱반을 갖춘 음복

식을 제공하였다. 후손이‘대
산소大山所’로 칭하는 대사헌
공 향사의 집사자 명단은 다음
과 같았다. 
초헌관 : 권준수權俊洙(종

손)
아헌관 : 권우식權虞植(목사

공종회장)
종헌관 : 권호익權鎬翼
집례 : 권호철權鎬哲
축 : 권형원權亨遠
봉향 : 권선택權善澤
봉로奉爐 : 권선출權善出
사준司尊 : 권석원權錫遠ㆍ

권종순權鍾淳
진설 : 권범순權範淳
봉반奉盤 : 권희원權熙遠
대사헌공 묘소에서 향사와

음복을 마친 양종중 유사와 참
제원은 모두 마지의 목사공 묘
소로 이동하여 1 1시경부터 목
사공의 세사를 속행하였다. 양
종중의 후손이 생가로는 다 목
사공의 혈손이다. 대사헌공이
후사를 두지 못하여 아우 목사
공이 장자 서령공 덕유德裕를
계자로 입후시킨 때문이다. 목
사공의 묘역은 본디 형국이 너
르지 아니하여 유택의 규모가
웅대하지는 않으나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이짓고 석봉石峯
한호韓濩가 쓴 고색의 신도비
등 문화재급 유적이 온존되어
있다. 목사공 향사에 분방되어
행례한 집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초헌관 : 권희완權熙琓
아헌관 : 권석구權錫九
종헌관 : 권혁채權爀彩
집례 : 권희철權熙喆
축 : 권준식權俊植
봉향 : 권순기
봉로 : 권희원權熙遠
사준司尊 : 권영로權寧魯ㆍ

권인원權仁遠
진설 : 권오인權五仁ㆍ권동

원權東遠
봉반奉盤 : 권오영權五英ㆍ

권완주權完周
목사공 행사를 마친 제관들

은 그 계하의 오른쪽 자락에
좌향을 동향으로 달리해 있는
공의 부실副室 마씨馬氏의 묘
소로 내려와 제향을 드렸다.
후손들이‘마씨할머니’라 부르
고 상석床石이나 축문에도‘마
씨조모祖母’로 칭하는 이 묘주
는 족보에 올라 있지 않으나
유택은 잘 수호되고 있고 향사
의 제물도 손색이 없는 은전殷
奠으로 차려 헌관집사를 분정
하여 작헌하고 있었다. 후손들
의 전언에 이 부실 할머니가
시집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들어와 집안을 일으켰으므로
그 공덕을 잊지 않고 기리는
것이라 하였다. 마씨조모 향사
의 3헌관은 초헌에 권오인權五
仁, 아헌 권동원權東遠, 종헌에

권용완權容完
씨였다. 
덕계동의 대

산소 대사헌공
휘 홍弘은 자
가 사의士毅이
고 성종 2 0년,
1 4 8 9년에 2 3세
로 진사가 되
어 8년 뒤 연
산군 3년의 별
시문과에서 장
원급제하였다.
이듬해 사간원 정언을 배하고
다시 이듬해에는 옥당에 선입
되어 홍문관 수찬이 되고 1년
뒤 문신정시文臣庭試에 다시
장원하여 홍문관 교리로서 경
연시독관을 겸대하였다. 어사
로 나갔다 돌아와 홍문응교로
승진하고 이윽고 사헌부 집의
에 이르렀는데 연산군이 강행
하던 그 생모 폐비 윤씨의 복
위를 반대하다가 의금부에 하
옥되어 장형을 받고 전주에 부
처되면서 환로가 막혔다. 
중종반정으로 소환 복직되어

전강殿講에 참여하고 경기도
어사 등을 거쳐 군기시부정의
한직에 있던 중종 2년, 1507년
가을의 문신중시文臣重試에또
장원을 하여 대사간이 되었다.
공은 이처럼 과시에 응거하면
장원을 하였는데 안동권씨의
전체 문과급제자 중 유일하게
3도 장원을 한 현조이다. 이후
승지와 한성부우윤, 예조참판
에 대사헌이 되어 질환으로 사
직코자 하나 불허되었다. 황해
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들어와
경연특진관이 되고 대사성 등
을 거쳐 전라도관찰사로 나가
서는 중풍의 신환으로 또 사직
하고자 하나 허락되지 않고 좌
의정 정광필鄭光弼이‘권홍은
평소 질병이 많지만 경사經史
에 통달하고 다스리는 법을 아
니 임용할 재목’이라 상주하여
다시 공조참판에 기용되고 개
성부 유수留守로 나갔다가 병
환이 심하여 임금이 의원과 약
을 보내 구료케 하였으나 임소
에서 졸하였다. 중종 11년,
1 5 1 6년 5월 1 8일자 실록에‘홍
은 식견과 도량이 있어 논의가
분명하고 벼슬살이를 청백하게
하였는데 나이 겨우 5 0에 졸하
니 당시 사람이 아까워하였다’
는 졸기卒記가 실렸다. 전시殿
試와 중시重試 등에서 장원한
공의 책문策文은 당세의 모범

답안이 되어 그 정문程文을 많
은 사람이 모방해 쓰느라 분주
하였다. 사재思齋 김정국金正
國은 공의 유사삼조遺事三條를
지었다. 
대사헌공과 정부인 진천송씨

鎭川宋氏 사이에 남녀간 소생
이 없어 아우 목사공의 장자
덕유德裕를 입후하였는데 덕유
는 사마시를 통한 생원으로 출
사하여 종묘서령에 이르고 뒤
에 좌참찬에 추증되었다. 좌참
찬이 무릇 5남1녀를 두었는데
차남 극의克義가 문과 한림翰
林이고 3남 극례克禮가 문과
행직 이조판서에 증직 양관대
제학, 4남 극지克智가 문과 예
조판서에 충신정려와 충숙공忠
肅公의 시호를 받았다. 대사헌
공의 증손 대에서 만회晩悔 득
기得己가 광해조 초 문과 장원
을 하여 유현儒賢이 되고 그
아들 시외가 효종ㆍ현종조의
명현 탄옹炭翁이다. 
목사공 휘 박博은 자가 사원

士元이고 9세 연상의 백씨가
일찍 사환仕宦하게 되어 가사
와 시양侍養에 매이다가 1 7세
에 모친상을 당하고 과업科業
을 폐했다. 중종 3년, 1508년에
3 4세로 도화서별제에 음보되어
출사했으나 이듬해 부친상으로
기관棄官복상하고 다시 활인서
별제로 나갔다가 양모상을 당
해 기관하였다. 복결 후 전설
서별제로 나가 사재감직장ㆍ군
자감주부ㆍ사헌부감찰을 거쳐
태인현감으로 나가 3년을 연임
하고 들어와 광흥창주부가 되
었다가 잠시 만에 울진현령으
로 나가 또 3년을 연임하였다.
4 7세에 사도시주부가 되고 이
듬해 의영고령으로 승진하여
다음해 통천군수로 나가 선정
을 베풀고 선공감첨정으로 들
어와 광흥창수ㆍ선공감부정을

52 0 1 4년 1월 1일 수요일 제155호

6면으로 계속

양주 덕계의 정헌공 참의공계 양대 현조

대사헌공(홍弘)ㆍ목사공(박博) 세사

▲ 대사헌공 묘소의 향사가 봉행되고 있다

▲ 대사헌공 묘사의 축문이 봉독되고 있다

▲ 신축된 대사헌공종중재사

▲ 목사공 묘소의 향사가 봉행되고 있다

▲ 목사공 묘사의 축문이 봉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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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시절과 육사입교
(승전)
대명동 집에서 대구역은 5리

정도 거리였다. 당일이 되어
정암은 여유롭게 집을 나서 대
회장을 향했다. 그렇게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어른들이 장

기 두는 것을 발
견했다. 호기심
이 많고 장기에
취미가 있던 소
년은 잠시 눈을
판 것이 거기에
빠져들어, 이윽
고는 훈수가 튀
어나오려는 속내
를 참느라 손에
땀이 났다. 그러
다 퍼뜩 정신이
들어 가던 길을
달려가 공회당에
이르니 숨은 턱
에 차고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
다. 대회장에 뛰
어들자 바로 자

기 순번이어서 확성기에서‘권
익현’이라는 소리가 호명되었
다. 차례가 지나가버린 것은
아니어서 허겁지겁 단상으로
올라가니 호흡이 채 가라앉지
않았다. 이제 웅변은 글렀다
싶어 이판사판 외쳐대고 내려
왔다. 그러자 뜻밖에 박수가

요란한 것 같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참가자의 시연이

끝나고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데 이날 대회의 최고상인 특상
자로 능인중학교의‘권익현’이
라는 이름이 확성기에서 터져
나왔다. 소년은 잠시 귀를 의
심하며 어이가 없었다. 상으로
는 당시에 희귀한 트로피를 받
았다. 또 시상을 한 조재천曺
在千 도지사가 입상자들에게
저녁식사를 냈다. 그 저녁식사
에서 익현 소년은 처음으로 비
프스테익을 먹어보았다. 무더
운 날씨의 후식으로는 아이스
케익이 나왔다. 어린 시절‘얼
음과자’를 좋아하던 정암은 지
금도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노
인이다. 한 여름 갈증에 비프
스테익까지 먹은 터라 익현은
아이스케익이 나오자 이를 여
러 개 더 청하여 먹었다. 그리
고 집에 돌아와서는 밤중에 탈
을 일으키며 몸살을 앓았다.
그러나 중학 2년의 권익현이
도내 웅변대회에 나가 6학년생
까지를 제치고 도지사 특상을
받은 일은 교내에 화제가 되었
다. 
가을 9월 학기가 되어 익현

은 3학년이 되었다. 그리고 이
듬해 1 9 4 9년 3월에 1 6세가 된
그는 학제가 변경되어 능인중
3학년의 1학기를 마친 상태에
서 저절로 올라가 능인고 1학
년생이 되었다. 그는 생일이
빨라 동갑내기보다 한 해 먼저
취학하였고, 다시 중학생 때
학제가 변경되어 반 학년을 월
반해 평상의 학년생보다 2년이
앞서게 되었다. 
해가 바뀌어 봄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는 정암에게 본교를
대표하여 서울의 동국대학에서
개최하는 전국고교생웅변대회
에 나가라 하였다. 이제 웅변
으로는 1년생 권익현이 능인고
를 대표하게 된 셈이었다. 학
교에서 시키는 대로 전국대회
에 출전키 위해 서울에 올라갔
다. 물론 처음 가보는 서울이
었다. 
대구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

서울역에서 내려 서대문 밖 천
연동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
었다. 천연동은 서대문 네거리
를 지나 왼쪽으로 조금 올라가
면 되는 곳이어서 서울역에서
도보로 걸어갈 거리였다. 지번
을 가지고 당숙 권영일權寧一
공을 찾아가자 환색이었다. 호
가 도암堵庵인 영일공은 정암
이 5세 때 5 2세로 별세한 종조
부 예천군수 태소泰韶공의 장
자로 이 무렵 전매청에 재직하
며 서울에 살았고 성품이 자상
하여 특히 집안일을 두루 챙기

던 터였다. 그는 또 소생자를
보지 못하고 있던 처지에서 독
자 5대종손인 익현을 귀히 여
기는 터인데 그러한 집안의 주
손�孫이 웅변을 하여 도지사
상을 받고 학교 대표가 되어
서울의 전국대회에 출전코자
상경하였으니 대견스런 일이었
다. 이때에 익현은 동국대의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주최측
에서 내건 주제로 원고도 준비
하여 왔고, 나름대로 열변하였
으나 입상권에는 들지 못하였
다. 이 무렵 그의 속셈은 대학
에 진학해 법학을 전공하여 변
호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변호사로서 법정에 섰을 때 변
론술에 활용하려면 미리 웅변
을 연습해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다시 해가 바뀌어 1 9 5 0년 3

월 정암은 능인고 2학년에 올
라가고, 2학년에 올라가 첫 학
기를 마치기 전인 6월 하순‘6
ㆍ2 5동란’이 발발하였다. 그리
고 전선은 순식간에 남하를 거
듭하여 대구에 임박한 낙동강
을 최후 방어선으로 하여 양안
에 대치한 남북군이 격렬한 포
화를 교환하였다. 전화에 사람
은 도륙이 되고 산하는 도처가
판탕板蕩의 아비규환이었다.
전쟁 발발 다음날 정부는 서울
을 빠져나와 대전으로 옮기고
7월 1 6일에는 대전에 있던 서
울이 대구로 내려왔다. 다시 8
월 1 8일에는 정부가 남쪽 바닷
가 부산으로 내려갔다. 9월 1 5
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여 2 8일 서울이 수복되
고 1 0월 1일에는 국군이 3 8도
선을 돌파했으며 1 0월 1 9일에
는 평양을 탈환하였다. 그 1주
일 뒤 1 0월 2 6일 국군은 압록
강에 이르고 2 7일 부산에 내려
가 있던 정부는 서울로 환도하
였다. 그러나 사흘 뒤 2 9일 중
공군이 대거 참전하자 1 2월 4
일 평양이 함락되며 5 0만의 피
란민이 남하하였다. 이듬해 1
월 3일에는 다시 정부가 부산
으로 피란하고 이튿날 4일 중
공군은 서울을 점령했다. 
이러한 와중인 1 9 5 0년 겨울

1 7세인 정암은 미성년이지만
훈련받을 겨를도 없는 학병으
로 가두징모街頭徵募를 당할
처지에 있었다. 이때 정암은
거리에 나붙은 육군사관학교의
생도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
다. 눈이 번하여 다가가 들여
다보니, 육사가 처음으로 정규
4년제 생도를 모집하는데 이
첫해에 한하여 명년 졸업예정
자가 아닌 고교 2년생도 응시
케 한다는 것이었다. 정암은
군번없는 소모병력으로 나가
죽기보다는 정규 사관이 되어
제대로 싸워야겠다는 포부로
이에 응시하였다. 
일단 결심을 하였는데 시험

날짜까지 시일이 많지 않으므
로 벼락공부를 해야 하였다.
대구의 중앙통에 있는 서점을
뒤지며 대학 입시나 같은 육사
시험에 맞을 참고서를 찾는데

앞에‘요령’이라는 관형어가
붙은 책이 눈길을 끌었다. 그
래서‘요령수학ㆍ요령물리ㆍ요
령화학’식으로 요령이 붙은
참고서를 사 가지고 와 밤을
새워 읽고 밑줄을 치고 하였
다. 그리고 날짜가 되어 대구
의 달성국민학교에서 보는 시
험장에 들어가 지정된 자리에
앉아 답안지를 받아들었다. 그
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
출제된 문항이 대개 낯이 익었
다. 바로 자기가 사다 공부한

‘요령’참고서에 나온 예제들
이 거기에 나열되어 있었다.
아마 출제관도 전시라 황망하
여 하필 그 참고서를 구해다
놓고 이것저것 솎아 문제지를
꿰맞춘 게 아닌가 싶었다. 
어쨌든 익현은 어렵지 않게

답안을 써내고 좋은 성적으로
필기시험을 통과하였다. 다음
은 구두시험이었다. 시험관은
체구가 조그마하였으나 계급이
썩 높은 박정희朴正熙 대령이
었다. 대뜸‘너는 잘하는 게
뭐냐’고 물었다. 웅변을 했다
고 대답하자, 그럼 여기서 한
번 해보라 하였다. 정암이 큰
소리로 전에 했던 주제의 웅변
을 한 5분 실연하자‘그만, 됐
다’하면서 통과시켰다. 이렇
게 하여 정암은 육사에 합격하
였다. 요즘의 면접인 이 구두
시험에서 정암의 절친으로 장
군에 이른 동기생 한 사람은
키가 아주 작았다. 시험관 박
대령이‘너는 키가 모자라 안
되겠다’하자‘육사에 들어가
면 자랄 것입니다’하고 절규
하여 탈락을 면하였다. 

•생도 4년의 애환
1 9 5 1년 1월 2 1일 권익현은

진해에 내려와 개교한 육군사
관학교에 입교하였다. 1ㆍ4후
퇴로 전선은 한강이남 오산ㆍ
평택까지 밀려 각축을 벌일 때
였다. 합격생 전수는 각자가
주소지에서 기일에 맞춰 진해
로 가 육사 교정에 집결하여
입교 절차를 거쳤다. 육사의
창설 연차로는 1 1기, 정규 4년
제로는 1기였다. 교사는 군영
으로서 뒤에 육군대학이 들어
오기도 하는 항구건물이었으나
내무반은 인접한 초등학교 교
사를 임시 수용하여 쓰는 형편
이었다. 
보급품과 피복 등의 사정은

당시의 일반 사병 훈련소나 다

▲고교 시절. 뒷줄왼쪽이 권익현

▲태릉 육사의 생도 시절

남기고 갈 이야기

격랑의 세월 8 0년 【4】

亭巖 權翊鉉 전민정당대표의회고

▲진해의 육사 생도 시절. 왼쪽이권익현, 가운데가전두환
생도

거쳐 중종 3 5년, 1540년에는
장단부사로 나갔다. 그러나 관
내의 재상災傷이 일어나 파직
되고 여러 내직에 격하되다가
이조의 특청으로 공주목사가
되어 나가 선정을 베풀어 백성
의 원류願留를 받았다. 명종 1
년, 1546년에는 도총부 경력을
배하여 임금을 윤대하고 헌책
하였으며 이해 가을 삼공三公
의 공천으로 상주목사가 되어
나가 병고를 무릅쓰고 선정에
힘쓰다가 이듬해 봄 임소에서
7 3세로 졸하였다. 뒤에 3남 월
담月潭 덕여德輿가 귀히 됨에
따라 가선대부 이조참판에 추
증되었다. 
목사공은 증정부인 해주오씨

海州吳氏와의 사이에 5남2녀를
두었는데 장남 덕유德裕는 백
부 출계하고 차남 덕수德秀는
생원 참봉이며, 3남 월담 덕여

는 문과를 하여 부제학ㆍ도승
지ㆍ대사간 등을 거쳐 황해도
관찰사에 이르렀다. 4남 덕림
德林과 5남 덕연德淵은 다 참
봉이고, 장녀서 규암圭菴 송인
수宋麟壽는 대사헌 문충공文忠
公이다. 
손자 대에서 풍담楓潭 극중

克中이 식년진사의 은일隱逸로
높은 문명에 추증 좌참찬이고,
증손 초려草廬 진기盡己는 문
과 도승지ㆍ경기관찰사에추증
예조판서이다. 현손 순장順長
이 진사 도사都事로서 병자호
란 시 강화에서 순절하여 충신
정려에 좌찬성으로 추증되어
충렬공忠烈公 시호를 받고, 그
아들 시경是經이 사마양장에
문과급제로 도승지ㆍ관찰사ㆍ
대사헌ㆍ판서 등을 거쳐 숭정
대부 판돈녕判敦寧에 이르고
정간공靖簡公의 시호를 받았
다. 

<사진 權炳逸ㆍ글 權五焄>

5면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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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게 없이 열악하였다. 추위
와 배고픔을 이겨내는 것이 일
과에서 으뜸의 극복과제였다.
배고픔이 유난히 심했다. 한
생도는 면회온 가족이 준 인절
미 2 0여 개를 내무반에서 나누
어 돌릴 수가 없어 밤중에 모
포 속에서 혼자 다 우물거려
삼켰다. 그러고도 과식으로 부
대끼거나 배탈이 나지 않았다.
생도의 규율은 삼엄하고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꽁꽁
언 압록강을 건너오는 중공군
에게는 호재였지만 한반도는
모두가 적설과 결빙의 동토였
다. 남쪽 땅 진해의 육군사관
학교 신입생도 중에서도 동상
자가 속출했다. 그리고 급박한
전시에 그런 것은 고려의 대상
이 아니었다. 육사 생도는 처
음 1학년 동안 주말외출이 없
고 가족 면회도 면회소 안에서
만 허용되었다. 이성과의 면회
나 교제는 제약되지 않으나 생
도에게 결혼은 허용되지 않았
다. 술과 담배는 절연이고 영
외 외출 시에도 술이나 담배를
접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퇴교
였다. 정직이절대 덕목이었다.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르고 모
면하고자 하는 거짓말이 절대
용서되지 않았다. 이같은 규율
위반은 단 1회 적발로 퇴교이
고 퇴교 이외의 경징계는 없었
다. 이는 4년차 임관을 목전에
둔 생도에게도 가차 없었다.
그렇게 퇴교되면 사병으로 입
대되는데 육사에서의 교육 기
간이 그 복무연한에 가산되었
다. 어떤 생도는 외출 나가 고
교 동창들이 장난삼아 담배를
입에 물린 일이 적발되어 퇴교
되었다. 생도가 절대로 지켜야
하는 규율을 총괄하는 것이 생
도대장이고 그 생도대장에는
으레 대령이 보임되며 생도들
에게 호랑이보다 무서운 존재
였다. 
정암이 입교할 당시 육사 교

장은 안중근 의사의 당질 안춘
생安椿生 소장이었다. 학과를
교수하는 교관진에는 뒤에 서
울대의 명교수가 되는 조순趙
淳 중위 같은 학자들이 있었
다. 여름 방학 기간에는 해군
사관학교에 가서 체험훈련을
받고 군함을 타는 해군과 해병
훈련도 받았다. 보병훈련과 공
병ㆍ포병ㆍ통신학교훈련도 가
서 받고 학년마다 다르게 유격
과 공수훈련 등도 받으러 나갔

다. 이렇게 빈틈없이 짜인 육
사의 교육과정은 유능한 장교
가 되려는 생도의 포부를 충족
시킬 만하였다. 
1년의 신입생 기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가서는 주말 외출
이 허용되었다. 그것이 일요일
하루만이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이었다. 면회는
토요일 오후에도 허용되는데
학교의 면회장에서 가족과 같
이 나갔다 들어올 수 있었다.
전시로서 교통편도 드물던 당
시 생도의 가족이 거기까지 면
회를 온다는 게 실은 쉽지 않
은 일이었다. 정암에게는 집안
에서 1 5촌 되는 한 족숙이 진
해의 역장으로 있었다. 외출
시에 그 집으로 찾아가자 그가
육사 생도인 것을 대견스러워
하며 환대하였다. 외출을 나와
위수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가
장 멀리 갈 수 있는 곳이 마산
인데 진해에서 마산까지 기차
는 하루 한두 번이나 다니고
버스를 타면 가는 데 거의 두
시간이 걸려 오가다 하루를 보
냈다. 
그렇게 생도 생활 2년을 마

치고 3학년으로 올라가기 직전
인 1 9 5 3년 2월 2 4일 정암은 뜻
밖의 부친상을 당했다. 집에서
급전을 치고 하였지만 그가 1
주일의 특별휴가를 받아 가지
고 대구의 대명동 집에 당도하
니 이미 장사를 치른 다음날이
었다. 당년 6 0세이던 부친은
아직도 전시의 혼란 중에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자택에서
발병하여 1주일 정도 와병으로
별세하였는데 의사의 진단서에
명기된 사인이 위암이었다. 당
시는 암에 대한 인식이 오늘과
같지도 않았지만 부친 본인이
나 가족이나 그런 병환이 있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
기 변고를 당한 것이었다. 창
졸간에 당한 큰일이고 전시에
멀리 행상할 수도 없어, 지금
은 대구의 도심이 되어 있는
대명동의 공동묘지에 갈장渴葬
을 한 상태였다. 그 공동묘지
는 집이 있는 대명동의 한 동
네 산이었다. 그로부터 6년 후
1 9 5 9년 육군대위가 되었을 때
정암은 이 묘소를 증조부가,
예천군수이던 차남 태소공 생
시에 마련했던 예천군 유천면
매산리의 새 선산으로 옮겨 안
장하였다. 
부친을 졸지에 여읜 대구의

본가에는
6 2 세 의
모친만이
남게 되
었다. 아
들이 육
사 생도
로서 군
에 매여
있기 때
문에 노
모는 덩
실히 남
은 집을
홀로 지

키고 있었다. 대명동의 집은
본채와 아래채에 방이 네 개
달린, 당시 도회의 주거 치고
는 괜찮은 집이었다. 그렇게
편모가 된 어머니는 정암 위로
출가한 세 누이가 번갈아 찾아
와 보살펴 드리는바 되었다.
당시로서는 출가한 딸이 친정
부모를 모시는 일이 법도에도
없고 자칫하면 우세가 되기도
하였다. 정암의 둘째 자형이
성주의 갓말 청주정씨로서 소
시에 일본에 가 사업을 하다가
해방 후 재화를 정리해 가지고
귀국하였는데 그것으로 고향의
세업을 늘리고 전답을 장만하
였다. 그 자형이 7남매의 자녀
를 두었는데 그러한 아이들 학
교 교육을 위해 대구로 나오려
던 차였다. 이에 대명동 처가
의 아래채로 이사를 해와 살게
되었다. 모친은 외할머니로서
핏줄인 외손주들을 거두고 둘
째누이는 본채의 어머니를 시
양하며 고조부까지 4대봉사를
하는 친정의 제사에 제물치레
등을 도맡아 도와주었다. 이
때문에 부친 별세 후에도 정암
은 어머니와 집일 걱정으로 잠
을 못이루지는 않을 수 있었
다. 
부친상으로 1주 휴가를 다녀

오는 동안 달이 3월로 바뀌어
정암은 육사 3학년으로 올라갔
고 새 학기에 육사는 진해의
피란지에서 서울의 태릉 본교
로 귀환하였다. 태릉의 본교도
학과동은 구식 영구건물이었으
나 내무반은 콘세트 막사였다.
그러나 진해보다는 월등히 낫
고 일대가 광활하였다. 태릉은
당시 서울 교외에서도 멀리 떨
어져 있었다. 일요일 외출 시
에는 교통편이 없어 육사의 전
용 버스가 생도를 태우고 청량
리까지 운행해 주었다. 청량리
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데는 군
인에게 무료인 전차를 이용하
였다. 일요일 외출 시에는 신
문로의 당숙 영일寧一공의 집
에 가는 게 일이었다. 집안에
서‘신문로 아저씨’로 불렀던
영일공은 당시 광화문 조선일
보사 뒤쪽에 있던 전매청의 총
무과장으로 있었고 신문로 1번
지에 있던 그 집에는 친척과
지인가의 빈객이 찾아들어 끊
임이 없었다. 이들을 사랑채에
재우기도 하며 조석을 대접하
느라 집안 부녀의 신역이 고되
었다. 당시는 관공서 직원을
공채하는 시험제도도 없고 인
사담당자가 지인과 관계관의
추천 등을 통해 보임 인원을
충당하던 터라 어떤 관서의 총
무과장 집이라면 문전성시가
되기도 하였다. 
정암이 육사 3년차에 재학

중이던 1 9 5 3년 7월 휴전이 되
어 전선의 포화가 멎었다. 그
의 육사 1 1기는 예정된 4년 8
학기에 한 학기를 더하여 가을
에 졸업하였다. 4학년으로서
마지막 여름 휴가기에는 견습
사관으로 나가 양양의 향로봉
에 있는 접적 최일선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한 달을 실
무하였다.
그 리 고
1 9 5 5년 9월
30일 사관
학교를 졸
업하여 이
학사 학위
를 취득함
과 동시에
육군소위로
임관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임석하여 유
시諭示를 하고 임관 생도 하나
하나가 단상으로 올라가 군 최
고사령관인 대통령께 경례하는
정규 육사의 졸업식에 권익현
소위의 가족으로는 모친이 참
석하여 지켜보았다. 대구에서
홀로 올라온 모친은 신문로의
당숙 집에서 묵었고 이화대학
에 다니던 재종누이가 태릉 사
관학교까지 모시고 왔던 것이
다. 
권소위는 4년 전 1월 육사를

2 0여 등 석차로 입교하여 4 0등
내외 순위로 졸업하였다. 입학
시 정원은 2 0 0명이었는데 임관
자는 1 5 6명이었다. 4년 과정을
마치기까지 근 4분의 1인 4 4인
이 규율 위반으로 퇴교되거나
또는 개인 사정으로 자퇴하였
다. 그러한 퇴교생 중에는 후
일 사회에서 큰 사업가로 성공
하는 사람도 있고 서울대학교
에 다시 들어가 면학하여 정계
에서 입신하며 국회의 부의장
에 이르는 인물도 있었다. 
임관 후에는 1주일의 휴가가

주어졌다. 육사 생도로는 4년
과정을 마치고 처음으로 받는
정규휴가였다. 모친과 함께 대
구 본집으로 내려와 그 정성으
로 지어주는 밥을 겸상하여 먹

으며 휴가를 보내고 광주로 가
육군보병학교의 초등군사반에
제1 5 8기로 입교하였다. 그가
졸업에 임박해 택하게 된 병과
가 보병이기 때문이었다. 보병
학교의 강도 높은 초등군사반
교육이 4개월, 1955년 1 0월 1 5
일 입교한 1 5 8기는 이듬해 2월
2 6일 졸업하였다. 이튿날 전방
3보충대로 이동하여 1주일 대
기한 뒤 2사단 3 1연대로 배속
되어 다시 이틀이 지나 제7중
대의 소대장으로 보임되었다.
권익현 소위의 최초 임지인 이
소대는 철원의 혈전지 백마고
지가 바로 내려다보이는 곳에
있었다. 

<權五焄>

▲ 집안의 지주였던‘신문로 당숙’권
영일공

▲ 대명동 본가에서 모친과 겸상으로 소식을 하던 모습

▲육사 졸업 직전 생도복장으로모친과 함께

장안의 해방구’Y M C A의 혜성이던 여열사 죽치 권애라와 그 평생
동지, ‘불후의 레지스땅스’하구김시현의 피어린 전기

권애라와 김시현
권광욱

2 0대초 서울과 동시에 일어난 개성의 여성주도 삼일운동을 선도하고 출
감해서는 여류웅변가로 장안을 풍미하며 총독부에 남장 잠입하다가 상해로
망명해서는 모스크바 약소민족대회에 한국여성대표로 참가한 권애라, 그곳
코민테른 학예회의 프리마돈나가 되어 4 0세의 혁명객 김시현의 구애로 루쿠
쿠스궁에서 결혼할 때는레닌이 주례가 된다. 

A 5신판 4 9 8면 값 1 7 , 0 0 0원

도서출판 해돋이
전화 02) 734-3085 / 전송02) 738-8935

이동휘ㆍ여운형으로 비롯하여 김규식ㆍ김구로 이어지다 서상일ㆍ김도
연 등으로 스러지는 제3의 길을 이탈하지 못한 두 사람의 삶에 볕은 너
무 짧고, 그 무명과 고난에 출구는 없었다. 

의열단이라면 일제는 물론 황해의 어룡도 놀란다 했는데 긴원봉이 그 단장 의백
義伯이라면김시현은 두령이었다. 안동유림의 의병항쟁과 저항의 맥을 타고난 와세
다대 출신 신지식인으로 일제하 국내외에서 7차례 2 0수년의 최장기 옥살이를 하고
해방으로 풀려나며, 7년후 전시하 국회의원 신분으로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을 저격
하여 무기수로 다시 8년을 복역하다 4ㆍ1 9의거로 나온 김시현은 재선 국회의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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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세에 학문의 뜻을 두
고(승전)
이 정자산은 정나라의 집정

으로 있었는데, 오늘날 내각책
임제하의 수상과 같아 권한이
컸다. 그런데 정나라 사람은
늘 향교鄕校에 모여 집정으로
있는 자산을 기탄없이 비판했
다. 향교에서의 이처럼 요란스
런 시비는 요즘 같으면 신문
등 여론이나 학생 운동권이 정
부를 사사건건 헐뜯는 것처럼
위정자에게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었다. 
그러자 자산 밑에서 일하던

연명然明이라는 사람이 이를
괘씸하게 여긴 나머지, 향교를
모두 허물어 없애자고 건의했
다. 정자산은 그같은 부하 연
명의 건의를 대번에 물리치고
이렇게 말했다. 
“어찌 그리 무모한 짓을 한
단 말인가. 사람이 아침저녁으
로 거기에 모여서는 집정이 하
는 일의 좋고 그름을 의논하고
있다. 그들이 의논으로 좋다
하는 것은 내가 행하고 그 싫
어하는 것은 내 알아보아 고치
니, 이는 바로 나의 스승이 되
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허물
다니 말이 되는가. 나는 충실
과 착함으로 남의 원망을 던다
는 소리는 들었지만 위협으로
남의 원망을 막아 잘된다는 말
은 듣지 못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냇물을 막는 것과
같다. 내의 흐름을 막았다가
크게 터져 범람하면 많은 사람
이 상하고 내 힘으로 이를 구
하지 못한다. 그런즉 작게 터
놓아 물길을 잡아가는 것만 못
하고, 그와 같은 이치로 내가
그 의논을 다 듣고 약으로 삼
느니만 못하다.”
정자산의 이 말을 들은 연명

은 크게 부끄러웠다. 
“저는 이제야 선생님이 진실

로 훌륭하심을 알게 되었습니
다. 소인은 정녕 어둡고 미련
합니다.”
정자산은 워낙 유명한 사람

이라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
열 살 난 공구의 귀에도 들어
왔다. 구는 이렇게 말했다. 
“이 한 가지 일로 미루어보
아서도, 사람들이 정자산을 일
러 인자하지 않다고 하는 소리
를 나는 믿지 않겠다.”
그로부터 구는 늘 정자산을

존경했다. 후일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이름높게 되어서도
자주 정자산의 이야기를 사람
에게 들려주었다. 자산은 정나
라의 간공簡公이라는 임금 이
후 4대를 섬기며 4 0년 동안 집
정의 자리를 지켰다. 따라서
그의 하는 일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갈라져 다투
는 소리도 그만큼 많았던 것이
다. 

•출사出仕와 결혼
노나라는 계씨季氏 집안이

임금 밑에서 실권을 쥐고 정사
를 펴고 있었다. 명석하고 배
움이 많아진 공구는 곧 계씨들
에게 알려져 그 집안에 발탁되
어 들어갔다. 맡은 일은 재산
문서를 다루는 서사書士직이
었다. 일을 맡은 구는 계산이
다 정확하고 성실하였다. 그렇
게 구가 일자리를 얻고 일정한
녹을 받아 오므로 어머니의 모
진 고생도 덜어지게 되었다.
낮에는 계씨집에서 서사일을
보고 돌아온 구는 밤에 또 열
심히 공부했다. 
계씨의 집 서사로서 맡은 일

을 잘한 구는 여러 사람의 신
임을 얻으며 이윽고 정부의 위
리委吏라는 말단 관원으로 서
임이 되었다. 위리는 나라의
곳간을 지키고 출납을 맡아보
는 하급직이었지만 이제 정식
으로 정부의 관원이 된 것이었

다. 나라의 관리
가 된 이상 어려
웠던 생계의 걱
정은 덜게 되었
다. 이때 공구의
나이 열아홉이었
다. 어머니가 아
들을 불러 앉히
고 입을 열었다. 
“구야, 이제 너
도 장성하고 자
리도 잡았으니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겠느
냐?”
“하지만 어머니, 지금 우리
형편이 어디…”
“그 무슨 소리냐? 형편이 다
소 여의치 않다고 해서 장부가
이만큼 장성하여 나라의 관원
까지 되었는데 총각으로 지내
다니 말이 되느냐? 그리고 이
어미의 소망은 이제 며느리를
얻어 그 손으로 지어주는 밥상
을 받고, 손주를 무릎에 앉혀
보는 것이다. 그러니 어서 서
두르자꾸나.”
“어머니께서 그러시다면 명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곧 매파媒婆에게
너를 내놓고 신부감을 구해보
마.”
어머니는 곧 중매장이에게

말하여 아들의 신부를 구했다.
중매장이는 예나 지금이나 호
사꾼이어서 어떤 집에서 아들
이나 딸을 혼사로 내놓았다 하
면 제날을 만난 듯 나다니며
소문을 퍼뜨리느라 부산하였
다. 어떤 집에 과년瓜年한 자
녀가 있으면 그 집에서 내놓기
도 전에 선수를 치고 돌아다니
기도 예사였다. 
“키다리 공중니孔仲尼는 학
식으로 당할 자가 없고 일도
잘 처리해 신임이 철석같단
다.”
“곡부 장안에서 신랑감으로
는 중니보다 나은 자가 없다더
라.”
“공구는 집이 가난하고 홀어
미 밑에서 자랐지만 혈통은 성
왕의 후손이고 대부의 아들이
란다.”
이런 소문이 사방에 왜자하

게 퍼졌지만 콧대 높은 곡부의
사대부 집안에서는 공구 같이
아무것도 없는 홀어미 아들한
테 딸을 내어줄 사람이 없었
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공
구의 출신이 천하고 그 어머니
가 늙어빠진 이의 첩실로서 일
찍 과부가 되어 이것저것 남의
일을 해주고 장사치 노릇도 하
였다고 여차 하면 멸시하였다.
관청이나 일반 동료 사이에도
은연중 그를 얕보는 기미가 깔
려 있었다. 이름있는 집의 잔
치에 으레 그가 초청되어야 할
터수에 무시되기도 하고, 전갈
을 받고 갔다가 문전에서 그집
하인에게 저지되어 봉변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
에 있어서도 그는 화를 내거나
다투지 않고 참을성있게 처신
했다. 이는 천성이 어질고 겸
양을 세우는 그의 마음가짐에

서 울어나오는 바였다. 공자의
‘논어’첫머리 셋째 구절을 보
면 이러하다. 

인부지이불온불역군자호人
不知而不칫不亦君子乎 :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
으면 어찌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는 공자가 젊어서부터 그
와 같은 수모를 새기면서 자기
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겸
양의 마음가짐이 그 사상의 바
탕이 되었음을 드러내는 말이
다. 
이때 송宋나라 사람으로서

공자네처럼 노나라에 들어와
사는 기관낮⃝官씨 성을 가진 사
람이 있었다. 그는 공씨네가
자기네와 처지가 비슷하고, 그
근본은 좋은 집안임을 알고 있
으므로 그 집에 딸을 주어 시
집보내기로 하였다. 그래서 구
는 열아홉 살에 송나라 출신
기관씨의 집 딸을 아내로 맞아
결혼하였다. 그 기관씨를 아내
로 맞으면서 구는 이렇게 말했
다. 
“우리집은 매우 가난하고 살
림살이가 어렵소. 앞으로 끼니
를 잇지 못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오. 그렇다고 마냥 굶기야
하겠소마는, 나는 워낙 재물과
연분이 없는 사람이고 또 장차
부귀와 공명을 쫓아다니며 세
월을 보내고자하는 사람도 아
니라는 것을 알아주어야겠소.”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재물

과 부귀에 관심없이 학문만 파
고드는 남편을 좋아할 아내는
많지 않았다. 나중의 일이지만
공자의 아내 기관씨는 이러한
남편 때문에 무진 고생을 하다
못해 자주 강짜를 부렸던 것으
로 알려졌다. 공자는 그 일생
을 학문에 파묻혀 있지 않으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방랑

에 가까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도무지 가정에 충실하고 남들
같이 처자를 돌봐 입히고 먹일
겨를이 없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악처가 되고 말았 듯이
처음부터 현철의 아내로서 온
갖 고난을 참고 견뎌내기란 어
떤 여자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
었다. 
오래지 않아 공자는 결국 이

아내 기관씨를 내쳐 이혼하게
된다. 그 사이에 아들도 이鯉
하나만을 두었고 공자는 이혼
후 홀로 종생하였다. 그리고
또 후일에는 대를 이어 공자의
아들 이鯉와 손자 급伋도 아내
와 화합하지 못하고 내쫓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들 3대가
다 세상의 잇속을 모르고 학문
에만 빠져 아내를 돌보지 않고
고생시킨 까닭도 있지만, 아내
들 또한 이를 참고 이해하지
못하여 강짜를 해댄 잘못도 있
었을 것이다. 어쨌든 이래서
세상에는 공자네 3대가 아내를
내쳤다고 해서‘공문삼세출처
孔門三世黜妻’라는 말이 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공자의
아버지 숙량흘도 첫째 부인 시
씨施氏를 내쳤으니 4대가 출처
한 집이 되는 것이다. 
공자는 출처 후 내내 홀로

살았으므로 아내의 내조와 수
발을 받지 못하는 생애가 고달
프고 고독했다. 장년에 공자는
하도 사방을 돌아다니느라 한
군데 오래 머물 날이 없어, 그
의 집에는 밥을 해먹지 않아
굴뚝이 검어질 사이가 없었다
는 말도 돌았다. 또 공자는 그
가 앉은 자리가 체온으로 따스
해질 겨를이 없었다는 소리도
있다. 
공자에게 내침을 당한 기관

씨는 나중에 공자가 6 7세가 되
었을 때에 세상을 떠났다. 아
들 이는 그 어머니, 즉 출모出

장편 연재소설

소설 공자孔子 ③

權 光 旭
소설가

▲공자 소상小像

▲ 이산치도尼山致禱 : 공자의 어머니 안징재가 이구산에서 아이를 얻기 위해 치
성을 드리고 있다

▲ 기린옥서麒麟玉書 : 공자가 태어나기 전 기린이 나타나 옥서를 토했다

▲공자 소상



母를 위해, 아버지가 있는 앞
에서 어머니가 죽는 부재모상
父在母喪의 예에 따라 기년朞
年, 즉 만 1년 1월의 복상服喪
을 하였다. 그리고 상복을 벗
은 다음 슬피 울어 곡을 하였
다. 이 소리를 들은 공자는 혼
자 혀를 차며 아들을 나무랐
다. 
“흠, 저 아이는 절제를 못하
여 탈이구나.”
옛 중국의 예법에 의하면 아

비에게 쫓겨나 다른 데로 고쳐
시집간 어미에게는, 아비를 배
반했다고 하여 그 자식이 예를
다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공자
는 그 아들을 불러 꾸짖었으
나, 정작 기년복상으로 자식의
예를 다하는 것은 막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런데 나중에 공자의 손자

급, 즉 자사子思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쫓겨난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상
복을 입지 않았다. 이때부터
공씨의 가문에서는 나간 어머
니를 위해 상복을 입지 않게
되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유가
의 법도가 되어 출모에게는 복
상을 않거나, 하더라도 아주
조금만 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공자네 3대는 그
사는 형편이 좋지 않았고, 특
히 처복妻福이라는 것도 없어
더욱 고생스러웠지 않았나 싶
다. 
한편 다른 기록에 보면, 공

자는 1 9세에 결혼하여 미구에
아들 이鯉를 얻었다. 그리고
딸을 하나 더 낳았으나 이후
아내를 내치게 되었으므로 더
자녀를 두지 못하고 독신으로
지냈다. 누가 그러한 공자에게
시집올 사람도 없어서였을지
모른다. 또한 그러한 외아들
이도 5 0이 되어 공자보다 앞서
죽었다고 한다. 이 말이 맞다
면 공자는 생애를 오로지 제자
와 더불어 배우고 가르치며 살

았고 그 가정생활은 매우 불행
했을 것이다. 

•어머니를 여의다
공자는 어쨌든 결혼을 하여

어른이 되었다. 옛적에는 사내
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나이를
먹어도 어른이 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필자의 어린
시절까지 남자가 장가를 들지
못하면 나이 3 0이 넘어도 아이
로 취급되고 열다섯 살짜리 신
랑아이한테도 공대말을 하며
하대받는 수가 있었다. 이렇게
공구로 하여금 어른이 되게 한
부인 기관씨는 시집온 이듬해
에 아들을 낳았고, 어머니 안
징재로서는 손자를 보았으므
로 이보다 기쁠 데가 없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소문

이 나 노나라 임금 소공昭公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소공은 공
구라는 젊은이가 학식이 높다
는 소리를 들어 알고 있던 터
라 이 말을 듣자 특히 그 집에
잉어 한 마리를 보내라 하였
다, 임금이 창고를 맡아보는
위리같이 낮은 관원에게 무엇
을 하사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
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고 공
구를 다시 보게 되었다, 잉어
는 아이를 낳은 산모가 다려
먹으면 몸조리에 좋은 물고기
이다. 공자는 그게 약으로 쓰
라고 내린 것이지만 임금의 하
사품을 잡아먹을 수 없다 하여
집에 연못을 파고 이를 길렀
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 이름
을 이鯉로 하고 뒤에 그 자도
백어伯魚라 하였다. 이는 잉어
이고 백어는 맏이 물고기의 뜻
인데 거기에 이어鯉魚 두 글자
가 다 들어갔다. 잉어는 이라
고도 하고 이어라고도 하며 우
리말도 전자에 이어이던 것이
잉어로 변한 것이다. 
이 아들 하나에 딸을 하나

더 얻었지만 공자도 아버지 숙
량흘처럼 자식 복은 좋지 않았
다. 공자의 아들 이도 급伋 하
나만을 두었고, 이후로 공자의
7대손 겸謙(자 자순子順)에 이
르기까지 줄곧 독자로 내려갔
다. 지금 중국대륙은 물론 우
리나라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
은 공자의 5 6에서 5 7 , 8대 후손
공씨가 살고 있는데, 처음에
그 후대는 이처럼 아슬아슬한
명맥을 이었던 것이다. 
아들을 얻고 임금에게서 잉

어를 받음과 동시 이 해에 2 0
세가 된 공구는 직위가 올라
승전乘田으로 옮겼다. 승전은
나라의 소와 말ㆍ양을 기르는
목장 책임자였다. 이것도 실은
보잘것없는 잡직이지만 가문
의 덕을 보지 못하는 젊은이로
서는 소중한 자리였다. 공구는
그 직책에 충실하여 다른 사람
이 맡았을 때보다 소나 말이
훨씬 살찌고 잘 자라게 하였
다. 
벼슬은 마소나 기르는 자리

이고 나이도 겨우 스물이었으
나 임금이 그에게 잉어를 내린
일 등으로 공구라는 사람의 평

판은 더욱 널리 퍼졌다. 그래
서 노나라 안에서 그를 모르는
이가 없게 되었다. 그러자 아
직 스승이 되기에 너무 젊은데
도 그에게 글을 배우겠다고 찾
아오는 자가 속속 나타났다.
공구는 이미 나라 안에서 학문
으로 따를 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터에, 아직 남을 가르
치기에 어리다 하여 그들을 다
돌려보내기가 어려웠다. 그래
서 공구는 가르친다기보다 그
들과 같이 자기도 배우기로 하
였다. 물론 낮에는 관청에 가
일을 보고 돌아와 밤에 같이
앉아 공부를 하는 것이었다.
퇴청하여 돌아오면 집에서 밤
공부를 하는 것이 공구에게는
일상의 일이었다. 
학식과 덕행으로 공구의 이

름은 차차 높아갔다. 살림도
점점 나아졌다. 나라에서 받는
녹봉 외에 글공부를 같이 하는
문생들이 예물로 가져오는 물
건도 있었다. 공구는 이제 집
을 나서면 어디서든지 주목과
존경을 받게 되고 찾아와 공부
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 그
수효를 감당할 수 없었다. 이
렇게 되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온갖 고생과 수모로 이 아들
하나를 키운 어머니 안징재였
다. 
“우리도 이제 남과 같이 살
게 되었구나. 네게 배우겠다는
사람이 저토록 꼬리를 이으니
이 어미 마음이 무엇보다 대견
하다.”
“어머니, 이제 한 시름 놓으
시고 좀 편히 쉬십시오. 소자
의 공부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
다.”
“오냐, 나야 그저 이를 데리
고 놀며 소일하는 게 일이지
따로 시름을 놓고 자시고 할
게 있느냐. 어미는 이제 아무
걱정도 없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이 오래

가지 못했다. 공구가 2 3세 때,
겨우 4 0을 넘어선 어머니 안씨
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공구
의 경악과 슬픔은 너무도 컸
다. 특히나 어질고 효성이 지
극한 그로서는 이 벽통을 어찌
가눌 길이 없었다. 그 어머니
안징재는 아들의 학문과 덕망
이 높아가고, 극빈의 살림이
차츰 풀려 험한 고생을 면하여
어린 손주와 함께 평화로운 함
이농손含餌弄孫을 하게 되자,
그만 자신은 현세의 행복과 인
연이 없는 것처럼 훌쩍 떠난
것이었다. 안씨는 아들 구를
키우면서 주막 같은 반점飯店
에 가 취객의 술시중까지 하는
등 갖은 고생을 다 했다. 파랗
게 젊은 나이에 고희의 노인
남편을 잃고 어린 자식과 함께
그가 겪어낸 고생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바였다. 
“이 모두가 어머니께서 피를
말리고 뼈를 깎아낸 은덕이거
늘, 내가 따뜻이 봉양도 하기
전에 돌아가시다니…… 그런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내가
어찌 사람의 자식이랴. 이제

나같은 자가 어찌 밖에 나가
하늘을 보며 사람을 대한단 말
인가.”
공구는 며칠을 두고 입에 음

식을 넣지 못하고 통곡했지만
슬픔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이때 공구에게 더욱 절통한 일
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 남
편인 아버지 곁에 합장해 묻어
드려야 하는데 아버지의 묘소
가 어딘지 소재를 알 수 없는
것이었다. 아버지 숙량흘이 돌
아가셨을 때 공구는 너무 어려
서 몰랐지만 본가에서 어머니
안씨를 첩으로 여기고 알리지
도 않았으며, 이후로도 이들
모자에게 숙량흘의 묘소에 참
배케 하기는커녕 소재를 알려
주지 않아 알 길이 없게 되었
던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이
르자 공구의 원통함과 슬픔은
더욱 커졌다. 이에 공구는 어
머니의 그처럼 쓰라린 과거를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장례를 잘 갖추어 치를 뿐만
아니라, 기어이 아버지의 산소
를 찾아내 합장을 해 드리기로
결심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큰 것이 아버지의 묘소를 찾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찾아가보지 못했지

만 남편 숙량흘이 노나라 동쪽
지방 방읍防邑의 방산防山에
묻혀 있다는 것만을 어렴풋이
들어 알뿐이었는데 그런 어머
니마저 불의에 세상을 떠났으
니 더욱 막막할 수밖에 없었
다. 당시의 묘는 봉분封墳이
아닌 평장平葬이었다. 무덤의
흙에 묻힌 부분을 묘墓라 하고
솟은 부분을 분墳이나 봉封이
라 한다는 설이 있는데 이때는
분이나 봉이 없이 묘만 있는
평장이고 거기에 비석 따위도
세우는 풍습이 없었다. 그래서
어디에 누구의 무덤이 있다 하
여도 수십년은 고사하고 몇 해
만 지나도 소재를 여겨둔 사람
이 없이는 찾을 수 없었다. 이

러한 공구의 아버지 숙량흘의
무덤을 아는 사람은 그의 본가
이복형 맹피인데 이 또한 아우
구에게 아버지의 산소를 일러
주지도 않고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다. 
이 무렵 추읍의 공구네 본가

에는 맹피의 어린 아들과 딸이
자라고 있었다. 그 아들은 이
름이 충忠(자멸子蔑)이라했는
데 이제 형편이 바뀌어 공구가
그 괄시하던 본가의 조카들을
가끔 돌봐주게 되어 있었다.
공구의 이복형 맹피는, 구와
그 어머니에게 못할 짓을 했으
면서, 유자녀는 이복아우 구가
돌봐주어야 하도록 짐을 남겨
놓고 간 셈이었다. 어진 공구
는 다만 자기가 그 아이들의
숙부로서 할 도리만을 생각할
뿐 지난 일을 들추어 형을 미
워하지는 않았다. 
공구는 여러 모로 궁리한 끝

에 어머니를 오보지구五父之
衢라는 큰 길거리 부근에 갈장
渴葬하였다. 갈장은 나중에 제
대로 가려 묘를 쓸 때까지 임
시로 시신을 묻어 두는 일종의
가매장이었다. 오보지구는 노
나라 서울 곡부의 서남쪽 2 0리
쯤 되는 곳에 있는 성밖의 큰
갈림길이었다. 공구가 그런 곳
에 어머니를 갈장한 것은 많은
사람이 오가며 알게 되고 소문
이 나는 것을 인연으로 그 아
버지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나
타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였다. 
“아버님이 묻히신 산소를 찾
기까지는 절대로 어머님을 안
장해드릴 수가 없다. 사람의
자식으로서 아비의 산소를 모
르면서 어찌 이 하늘 아래 산
다는 말인가.”
공구는 이렇게 어머니를 갈

장한 후 곁에 여막廬幕을 치고
거처하며 아침저녁으로 묘소
에 올라가 애곡하였다. 

<차항 미완>

92 0 1 4년 1월 1일 수요일 제155호

▲ 균천강성鈞天降聖 : 성인이 강생할 때 하늘에서 균천지악鈞天之樂이울렸다

▲ 이룡오로二龍五老 : 공자가 태어나는 날 하늘에서 두 마리 용과 다섯 노인이
내려와 집을 에웠다

본보 2 0 1 3년 1 1월 1일
자 제1 5 4호 9면 1단 밑에
서부터 1 0행‘학이시습지
불역락호學而時習之不亦
樂乎 : 배우고 때맞춰 이
를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하랴’는‘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不亦
說乎 : 배우고 때맞춰 이
를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하랴’의 잘못이고,
동면 2단 밑에서부터 2 9
행‘주나라를 세운 무왕
武王과 문왕文王 중 무왕
의 아들이자 문왕의 아우
인 주공周公을 봉한’은

‘주나라를 세운 문왕文王
과 무왕武王 중 문왕의
아들이자 무왕의 아우인
주공周公을 봉한’의 잘못
이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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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의 고구려 유적(승
전)
강 건너의 북한 만포지역의

산은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었
다. 주민이 땔감으로 베어갔거
나 탈북자의 은신처를 없애기
위해 당국이 벌목을 한 것으로
보였다. 분단 전 만포는 신의
주 철교와 더불어 우리나라와
중국을 잇는 철교가 있던 곳이
고 조선시대부터 교역이 이루
어지던 요지였다. 
고구려는 5세기경 광개토대

왕과 장수왕 때가 전성기였다.
서쪽으로 요하遼河를 건너 북
위北魏와 접하고, 남으로는 한
반도의 아산만과 영덕을 잇는
선까지 석권한 동아시아의 대
강국이었다. 집안의 국내성에
서 옛 고구려 문화의 맥을 접
하면서, 3만리를 경영했던 강
성 고구려의 퇴락한 흔적에 역
사의 무상함을 실감했다. 

•단동지역과 호산장성虎
山長城
집안 유적지 답사를 마치고

압록강을 따라 5시간을 달려
단동에 도착하였다. 단동은 북
한의 신의주와 연결되는 중국
동북지역의 관문인데, 남한과
는 인천에서 정기 운항하는 선
박이 있다. 이곳은 1 9 6 0년대까
지 안동安東으로 불렸으나
1 9 6 5년‘붉은 동방의 도시’라
는 뜻의 단동으로 개명되었다.
인구는 7 0여만인데 한국인도
많이 살고 있으며, 시내 주요
상점에서는 북한 상품도 보였
다.  도시 전체에 고층 아파트
가 즐비하고 건설 붐이 한창이
어서 활기가 넘쳐 보였다. 
단동역 부근에는 북한에서

석탄을 실은 열차가 들어와 이
를 하역한 것이 산더미같이 쌓
여 있었다. 신의주와 단동을
잇는 철교는 1 9 1 1년과 1 9 4 3년
2개가 건설되었으나, 먼저 건
설된 철교는 6 . 2 5전쟁 때 파괴
되고 지금은 중조우의교中朝友
誼橋라 하는 것 하나만 운용되

고 있다. 
단동 근교의 호산장성虎山長

城으로 이동하였다. 이 성은
고구려가 요동반도에서 평양성
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방어
하던 박작성泊灼城이었다. 그
런데 최근 중국이 이 성을 대
폭 개축하여 호산장성으로 이
름도 바꾸고, 이를 만리장성의
시발점이라 주장하고 있다. 문
헌기록을 보면 서기 6 4 5년(보
장왕 4년) 당태종이 고구려에
대패하고 나서, 그 3년 뒤 6 4 8
년에 대규모 전함을 축조하고
군사를 개편하여 설만철薛萬徹
로 하여금 3만 병력을 거느리
고 가 이 박작성을 공격케 하
였다. 설만철이 성밖 4 0여리
쯤에 진을 치자 고구려의 박작
성주 소부손所夫孫이 1만여 군
사로 맞서 성을 지키고, 고구
려의 다른 장수 고문高文이 오
골성烏骨城과 안시성安市城의
군사 3만여 명을 모아 달려가
구원하였다. 또 박작성 가까이
에 있던 고구려의 대행성大行
城과 서로 조응照應하며 방어
하였다. 이러한 박작성이 기록
에 보면 압록강 하구에서 1 0 0
여 리 떨어진 곳에 험준한 산
을 낀 지세였다 한 것으로 보
아 현재 단동 동북 1 5㎞ 거리
에 개축한 호산장성이 그와 일
치하는 것이다. 

•압록강의 비애
압록강은 총 8 1 5 . 5㎞로, 수면

에 국경이 없어 강줄기를 북한
과 중국이 같이 이용하고 있
다. 압록강의 폭은 지구에 따
라 다르지만 불과 1 0여 미터
거리로 양국의 경계가 접하는
곳도 여러 군데였다. 마음만
먹으면 나무토막에 매달리거나
헤엄을 쳐서라도 왕래가 가능
할 것 같았다. 그러한 피안의
북한지역은 사람의 그림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 유령의 땅이
었다. 
안내자의 해설에, 해방 후

북한과 중국이 국경회담을 하
여, 북한이 백두산의 반을 중

국에 넘기는 대신
압록강에 있는 5 0여
섬 가운데 월랑도月
廊島와 녹도鹿島 등
3개만 중국에 넘겨
주고 나머지는 모두
차지하였다 하였다.
위화도威花島ㆍ황
금평黃金坪ㆍ구리
도九里島 등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는 섬들이었
다. 
우리 일행은 위화도를 지나

보트를 타고 북한의 섬 어적도
魚炙島를 한 바퀴 돌고 강 건
너의 백마산白馬山 밑까지 다
가가 북한 주민과 어린이들을
만나보며 비참한 모습에 눈시
울을 적셨다. 저녁에는 휘황한
압록강 단교斷橋 앞에서 피안
의 어둠에 싸인 죽음의 도시
신의주를 바라보며 분단조국의
아픔에 가슴이 아렸다. 

•동북공정의 실태와 조선
족의 미래
이번 백두산과 고구려 고토

답사여행에서 나는 말로만 듣
던 중국의 동북공정의 실태를
직접 보았다. 그리고 연변조선
족자치주에서조선족이 감소하
는 추세의 심각성을 알았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후진타오

胡錦濤 주석이 2 0 0 0년 중국 사
회과학원을 통해 비준해 준

‘사회과목 연구항목’에 따른
것으로, 2002년부터 5년 동안
약 2 0 0억 위엔( 3조 원)을 투입
하여 사회과학원 산하 변강사
지연구중심邊疆史地硏究中心
으로 하여금 동북지역 연구 프
로젝트를 추진케 하여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서 그들은 고조
선과 고구려ㆍ발해 등 우리나
라 고대 역사를 중국 동북지역
의 변방 소수민족사로 변형시
켜 중국사에 포함시키게 된 것
이다. 이는 장차의 한반도 통
일과 그에 따른 동북아의 지정
학적 정세변화에 대비하여 중
국 역할의 역사적 명분을 쌓으
려는 포석이었다. 
그 일환으로 중국은 먼저 백

두산의 중국화 작업을 노골화
하였다. 백두산에서 한민족의
흔적 지우기를 서둘러 지도나
지역의 간판 등에서‘백두산’
이라는 한글 이름을 없애고 창
바이산長白山이라는한자와 영
문 표기만을 남겼다. 그리고
창바이산을 소개하는 책자에
그 주봉도 북한지역의 병사봉
(장군봉, 2745미터)이 아닌 중
국지역의 백운봉( 2 6 9 1미터)으
로 바꾸었다. 또한 우리는 백
두산이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의 발상지로 보는데, 중국은
장백산이 만주 여진족의 발상
지로서 다양한 중국내 소수민
족의 정권이 활동한 무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2 0 0 5년 7월에 출범한 중국의

‘창바이산보호개발지구관리위
원회’는 이듬해 2 0 0 6년 7월부
터 6개월에 걸쳐 인근 1 8개 초
중고의 교명에‘창바이’가 접

두어로 붙게 하고, 이 해부터
백두산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실
시하며, 2007년 제6회 장춘 아
시아 동계올림픽에서는 창바이
산을 찬양하는 주제가를 부르
게 하였다. 몇 해 전부터는 세
계자연유산에 등재한다는 명목
으로 북파의 비룡폭포 입구에
한국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천상天上호텔’도 철거시키고,
천문봉에서는 북한지역 장군봉
이 보이지 않도록 가렸으며 사
진촬영도 제한하고 있다. 그러
면서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화
룡和龍에서 이도백하二道白河
까지 철도를 건설하는 등의 공
사를 벌이며 광천수와 인삼ㆍ
벌꿀 등 창바이산 특산품의 개
발과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
다. 
북중 국경선은 1 9 6 2년 1 0월

1 2일의‘중조변계中朝邊界조
약’과 1 9 6 4년 3월 2 0일에 체결
한‘중조변계의정서’에 따라
책정되었다. 여기에서 국경선
은 천지天池를 경계로 정하고
이를 연장하여 백두산의 산록
부분, 그리고 압록강과 두만강
의 유수면으로 경계선을 정하
였는데, 천지의 수면은 5 4 . 5 %
가 북한에, 45.5%는 중국에 영
토로 귀속되었다. 
한편 통일 후에는 언젠가 간

도間島지방의 귀속문제도 다시
제기되어야
할 전망이
다. 두만강
과 도문강圖
們江 사이의
동남만주 간
도는 1 7 1 2년
청과 조선이
경계를 정한
백두산정계
비에서, 서
쪽으로 압록
강, 동쪽으
로 도문강으
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
에서는 이
도문강이 당
시 두만강의
중국식 이름
이었다고 주
장하고 있
다. 그 후
1 8 8 5년 과
1 8 8 7년의 조
청朝淸담판
이 결렬되
고, 1909년에
와서 일본이
남만주철도
의 부설과
무순撫順탄
광의 개발권
을 얻는 대
신 간도를
할양하여 청
에 귀속시켰
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집안지역

의 고구려 역사도 아주 왜곡되
고 있다. 집안박물관 전시장
입구에는‘중국고구려사中國高
句麗史’라는 안내책자가 버젓
이 놓여 있고, ‘한무제漢武帝
가 현도군玄�郡에 고구려현高
句麗縣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고구려가 현도군의 속현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면서 고구
려의 왕과 귀족은 당나라 관리
의 복장을 하였다고 하고, 고
구려가 수隋나라와 당나라를
상대로 싸운 대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 3년 전 이
박물관의 개관 당시‘고구려족
은 중국의 소수민족’이라 기술
한 문구는 지금 삭제되었지만
고구려가 한漢과 당의 영향을
받아 중원에 융합했다는 내용
은 그대로 있다. 또한 집안시
인민정부 청사 앞에 세운 고구
려의 상징 삼족오三足烏(태양
에 사는 세발 까마귀)는 안내
판에 그 이름을‘태양조太陽
鳥’로 바꾸어 놓고 중국의 고
대 전설에 등장하는 것이라는
해설을 달아 놓고 있었다. 
고구려와 발해의 연결고리도

제거하고 있다. 집안박물관의
고구려영역도에서는지금의 연
변일대를 제외하여 말갈의 영
역으로 귀속시키고 있다. 원래
말갈은 고구려에 속하던 피지
배민인데 이들을 독립시켜 고
구려에서 제외하면 뒤의 발해

압록강 국경선 답사기 [하]

동북공정東北工程의실상

權 海 兆

▲ 만포진의 북한땅

▲ 비룡폭포

▲ 백두산의 천문봉에서



국과 고구려 간의 연관성도 없
어진다는 것을 노린 의도가 보
였다. 
발해지역은 내가 아직 가보

지 못했지만, 중국은 헤이룽장
黑龍江성의 옛 발해유적지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
재하여 이를 중국사에 편입시
키려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
다고 한다. 8~10세기 발해의
수도 상경上京 용천부龍泉府
가 있던 헤이룽장성 영안시寧
安市 발해진渤海鎭의 다섯 궁
전을 현재 복원 중이며 거기에

‘당대발해유지唐代渤海遺址’
라는 안내판을 붙여놓고 있다
는 것이다. 
그들은 또 만리장성의 동쪽

시발점을 왜곡하고 있다. 중국
은 단동지역 요동반도에서 평
양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방
어하던 고구려 박작성泊灼城
을 대폭 개축하여 호산장성虎
山長城으로 개명하고 이를 만
리장성의 동쪽 시발점이라 주
장하고 있다. 기존의 만리장성
은 서쪽 간수성甘肅省 가곡관
嘉山谷關에서 동으로 발해만渤
海灣에 면한 산해관山海關까
지 6천㎞였는데, 이를 2 0 0 9년
에 와서 동으로 호산장성까지
연장시켜 8 8 5 1㎞나 되게 하였
고, 2012년에는 서쪽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에서도 진한秦
漢 시대에 축조한 성벽을 발견

했다고 하여 이
를 포함시켜 1만
㎞로 늘여 놓았
다. 만리장성은
원래 한족이 비
한족을 막고 경
계하기 위해 쌓
은 것이다. 그런
데 이는 숙적이
던 북방의 비한
족 고구려와 발
해ㆍ거란ㆍ여진

족 국가까지를 모두 중국과 중
화민족사에 포함시켜‘통일적
민족국가론’을 강작하려는 발
상에서 나온 억지인 것이다. 
중국은 이제 고조선과 고구

려ㆍ발해의 역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는 역사왜곡의 영역
에서도 벗어나 만리장성의 시
발점까지 조작하여 그 국민의
상식을 바꾸는 단계까지 와 있
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민족

또는 조선족의 후손이 아니라
중국의 조상에서 나온 후손의
나라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관광 안내원도 연변 조선족이
면서 국적이 중국인인지라 세
뇌가 되어서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자꾸 답을
회피하며 진실을 외면하고 있
었다. 
한편 이러한 중국내의 조선

족이 또한 감소하는 추세가 심
각한 일이었다. 해방되던 1 9 4 5
년 당시 중국에 있는 조선족은
2 1 6만여 명이었다. 그 가운데
6.25 전쟁이 끝나던 1 9 5 3년까
지 1 2만이 중국에 귀화하였다.
1 9 9 0년에는 1 9 2만으로 줄고,
이후로 계속 감소하여 근래에
는 1 8 3만으로 줄었다. 
재중 조선족의 본산인 연변

자치구의 남은 한인이 베이징
과 상하이 등 중국 전국의 대
도시로 이주하고 한국으로도

많이 귀환하여, 현재 랴오닝성
에 2 4만, 지린성에 1 0 4만, 헤이
룽징성에 3 3만, 한국에 4 7만여
명이 퍼져 살고 있다. 1953년
연변자치구에서 조선족이 전
인구의 7 0 . 5 %였으나 2 0 1 0년에
3 6 . 7 %로 급감하여 현재 자치
주를 연변시로 전환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한다. 연변자치구
에 조선족 초중고교도 1 9 9 0년
에 2 8 8개이던 것이 지금은 그
2 0 %만 남았고, 1918년에 설립
한 민족교육의 요람 용정龍井
의 정동중학교도 1 9 9 9년에 문
을 닫았다. 

•맺는 말
이번에 백두산에서 압록강을

따라 집안과 단동까지를 답사
하면서 북중 국경선을 따라 굽
이굽이 흐르는 압록강을 보았
다. 그리고 주위의 산과 노랗
게 물든 가을 들판의 옥수수와
옹기종기 모여 있는 조선족의
농촌을 보면서 우리나라 산촌
과 똑 같은 친숙감을 느꼈다.
압록강은 북중 국경선이지만
옛적 번성했던 고구려의 젖줄
이었다. 
한강이 우리민족의 남부지역

수천년 애환과 문화가 이루어
진 본류라면, 압록강은 만주일
대와 한반도 북부에서 나래 펴
던 우리 조상의 삶과 애환이
집결된 생명선이었던것이다. 
이번 유적지 답사를 통하여

나는 분단조국의 현실과 중국
의 동북공정의 실상을 보았다.
천지를 본 벅찬 기쁨도 있었지
만 북한 땅이 아닌 중국 땅을
밟고 가야 하는 분단의 아픔도
컸다. 
중국은 은殷나라의 기자箕子

가 세운 기자조선을 고구려 발
해 역사의 시발점으로 보고,
한강유역까지가 중국 땅이라
는 주장에 귀가 멍했다. 우리
역사에서 고조선과 고구려ㆍ
발해사가 없어지고 상고사가
신라로부터 시작된다면, 한국
사는 시간상 5천년이 2천년으
로 줄어들고, 공간상으로는 만
주의 평원대륙에서 한강 이남
으로 축소된다. 
중국 2 5왕조의 정사正史이던

‘2 5사二十五史’에서 고구려를
외사外史로 보았고, 2000년 판

‘중국역사대사전’에도 고구려
는 한반도 국가로 기술되었으
며, 종전까지 중국 역사책에도

‘이민족인 고구려와 싸웠다’고
기술되고 있었다. 
우리의 언어와 문화, 코리아

라는 국명도 고구려와 한 이름
인 고려에서 나와 전 세계가
알고 있다. 고구려가 중국사라
면 을지문덕도 중국 장군인가.
이러한 논리라면 원나라는 몽
골국으로서, 금과 청나라는 만
주국으로서 한국사에 편입될
수도 있는 것인가. 
중국은 한족과 5 5개 소수민

족을 하나로 묶어 중국사를 설
명하려는‘통일다민족국가론’
에 의거 역사논리를 재구성하
고 있다. 이는 역사의 주체를

인간이나 민족이 아닌 현재의
국토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그
주체와 시간과 공간적인 오류
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학자 홉스는 1 9 6 2년‘역

사학은 영토분쟁의 학문적 첨
병’이라 하면서‘역사학이 핵
물리학 보다 무섭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
족은 미래가 없다는 격언도 있
다. 
역사를 바로 알아야 조국을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오랫
동안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침
략과 지배를 받아왔으며 이 때

문에 역사가 많이 굴절되고 왜
곡되어 왔다. 현재는 또 어떤
이념 목적의 세력에 의해 우리
의 근현대사가 체계적이고도
집요하게 왜곡되고 있다. 과거
의 많은 전란과 외침에 소실되
고 수탈된 사료가 부재한 상황
에서 이를 다 고증해 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과 인식

으로서의 역사에 대한 대응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러한 인식과 의식으로 역사를
바로 보고 아는 것이야말로 중
요한 것이다. 

권오필 (아주
대 분자과학기
술학과 교수)
씨는 동료 이
상민(에너지시
스템학과) 교

수와 함께 테라헤르츠파波라는
광원光源의 새로운 원천소재를
발명하여 그 연구결과가 세계
적인 학술지‘네이쳐N a t u r e’의
자매지‘사이언티픽 레포츠
Scientific Reports’2 0 1 3년 1 1월
1 3일자 인터넷판에 게재되었
다.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기존 광파光波나 엑
스레이X - r a y가 투과하지 못하
는 물체를 투과하며 엑스레이
보다 에너지가 낮아 인체에 무
해한 것으로서 티레이T - r a y라
고 한다. 권교수의 연구팀은
주로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유기소재H M Q - T M S를 활용해
고출력대의 티레이 광원을 만
들었다. 고출력 광대역 티레이
의 핵심 소재를 개발한 것이
다. 권교수는‘이번에 개발한
유기소재는 기존의 무기소재보
다 2 . 7배로 높은 출력을 보이
며 비용도 적게 든다’하면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곳
의 물체나 위험물 및 포장된
제품 내용의 탐지 등을 용이하
게 하여 앞으로 다양한 기술에
적용될 것을 기대한다’하였
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

부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이 추진하는‘중견연구자지원
사업’과‘중점연구소지원사업’
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권삼權參 (육군대령ㆍ9공수여
단장)씨는 2 0 1 3년 1 0월 2 5일

2 0 1 4년 4월 1일자 육군준장 진
급 예정자로 확정되고, 2013년
1 2월 2일 육군 대령으로서 공
석이 되는 육군 제9공수여단장
에 보직되어 취임하였다. 강화
군 교동 출신 안동권씨 추밀공
파 판서공ㆍ예의공계 시조후
3 7세로 교동면 동산리에서 세
거해온 권혁채權赫彩씨의차남
으로 보명譜名이 순삼純參인
그는 1 9 6 4년 7월 1일 교동면
동산리에서 태어나 인천 송도
고교를 거쳐 육사 4 4기로 입교
하였고, 임관 후 초급장교 시
절부터 각급 보직에서 좋은 성
적으로 선두에 나서 장성진급
에 이르렀으며 9공수단에서는
이미 중대장과 대대장직을 거
쳐 이번에 여단장에 보임되었
다. 김포ㆍ강화의 안동권씨문
중은 물론 서해안 접적 지역의
낙도인 교동에서 장군이 탄생
하는 것이라 하여 그 고향에서
지역사회 차원의 경사로 반기
고 있다. - - -인천 權柄基 제공

1 12 0 1 4년 1월 1일 수요일 제155호

▲ 백마산 아래의 북한 어린이

▲ 압록강 철교

▲ 호산장성 입구

짤막하나 짜임이 있는 에세이 9 0여 편이 실렸다

홰나무그늘의 노병
고희에 이른 한 베테랑의 독백

권해조

숱한 환난을 겪으며 오늘의 분단 한국은 유지되고 발전하여
세계에서 처절히 치솟고 있다. 누가 별소리를 해도 이 현실은 부
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발목은 항상 잡혀 있다.
외부로부터 하나가 잡혀 있고 이제 내부로부터 나머지가 잡히지

않으려고 용쓰고 있다. 

A 5신판 3 5 2면 값 1 2 , 0 0 0원
도서출판 해돋이

전화 02) 734-3085 / 전송02) 738-8935
전자우편 k w o n o h n 3 3 2 9 @ n a v e r . c o m

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호흡시키는 공기중의 산소이다. 산소

가 부족하면 인체의 뇌가 먼저 죽는다. 안보가 없으면 나라에서 국

체가 뇌사한다. 국체가 죽으면 국민도 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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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2 0 1 2년 5월 1일자 제
1 4 5호 1 0ㆍ1 1면에 상보로‘고
려초중기 인물 권정평 묘지명
나와, 경기 성남 토지주택박물
관 소장, 어느파 현조인지 단
서 못찾아, 안동권씨 선대사
또 달라질듯’이라는 제목의 기
사가 나갔다. 여기에서 새로
발견된 안동권씨 선대의 주목
할 인물‘권정평權正平(고려
선종 2년, 1085~의종 1 4년,
1 1 6 0 )’의 출현이 또 하나의 괄
목할 사건으로서 안동권씨 선
대사를 고쳐 쓰게 할 만하다는
점을 본보는 밝혔다. 
앞서 본보는 창간 초기인

2 0 0 0년 2월 1일자 제1 4호부터
동년 8월 1일자 제2 0호에 이르
기까지 7회에 걸쳐‘시조 태사
공의 7세손으로 밝혀진 좨주공
권적權適의 가계家系와 생애’
를 연재하여, 당시까지 안동권
씨 시조 이후 최초로 현달한
인물로 꼽히나 안동권씨의 어
느 족보에도 올라 있지 않고
그 파계도 모르던 국자좨주國
子祭酒 한림학사 검교태자태보
檢校太子太保 권적權適(선종
1 1년, 1094~인종 2 4년, 1146)
공 일가의 가계와 사적을 자세
히 고증해 그 사실을 2 0 0 0년 4
월에 발행한‘안동권씨 태사공
실기’와 2 0 0 4년 4월에 발행한
한글전산판‘안동권씨대동세
보’에 반영 등재하였다. 이때
에 좨주공 권적의 조부 추봉정
조追封正朝 좌섬佐暹이 시조의
장증손 별장공 균한均漢의 차
남으로 확인되어 그 아들 검교
태자첨사 덕여德輿, 그 아들
좨주공, 좨주공의 장자 위위시
주부동정 대방大方, 차남 흥왕
사興王寺 학도 발진發眞, 3남
어사대어사 돈례敦禮, 출가승
出家僧 돈신敦信, 장녀서 문과
전중내급사 최윤인崔允仁, 차
녀서 예빈시 주부동정 황보서
皇甫�胥, 어사공 돈례의 아들
문과 추밀원부사 준濬 등 1 0인
이 새로이 안동권씨대동보의
원계에 입록되었다. 이로써 좨
주공은 지금까지 안동권씨 현
조로는 추밀공파조 추밀원부사

휘 수평守平(고종 3 7년, 1250
년 7월 1 6일 졸)이 고려 중후
기 고종조에 안동권씨로는 최
초로 안동을 출관하여 경사에
진출해 현달하고 그 아들 충헌
공忠憲公 한림학사 위�가 고
종조(1214~1259) 초에 권씨
최초로 문과급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던 족사族史가 착오이
고, 그보다 1세기 앞서 태사공
후손이 중앙에 진출해 등과하
고 현달한 것으로 바로잡히게
되었다. 더구나 과거급제에서
좨주공 적은 충헌공 위보다 1
백여 년이 앞선 1 1 1 7년에 2 4세
로 중국에 유학하여 황제의 친
시 제과制科에서 장원급제를
하고 그 손자 추밀원부사 준濬
도 연도는 미상이지만 충헌공
에 앞선 시기에 등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렇게 좨주공일가의 계대가

밝혀짐에 따라 우리 안동권씨
의 족보상 원계대에서 현달한
선대로 사서와 인명사전 등에
등장하나 계대미상인 인물은
고려 명종조( 1 1 7 1 ~ 1 1 9 6 )의 무
신 권절평權節平 1인이 남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권절평은
생년이 미상이나 명종 1 2년,
1 1 8 2년에 상장군으로서 서북면
병마사가 되었다. 1187년 중서
성의 공해전公�田 조세를 횡
령한 추밀원부사 조원정曺元正
을 좌천시키고 탐학포악한 그
부자 등이 수창궁에 들어가 난
을 일으키자 좌승선으로서 기
략을 써 이들을 격퇴하였다.
1 1 9 0년에 추밀원사가 되고 이
듬해 참지정사에 이르렀는데
1 1 9 6년 최충헌崔忠獻이 이의민
李義旼을 타도하고 집권할 시
기 그들의 위계에 속은 아들
준準이 주연에 나갔다 체포되
면서 피화, 멸문되었다. 
그런데 2 0 1 2년 5월에 소첨사

공 권정평의 묘지명이 출현하
여 사서나 보서에 없던 선대
권씨의 현달인이 또 있음이 인
지되어 비상한 관심을 야기했
다. 
이러한 권정평의 묘지명 출

현으로 안동권씨 선대사와 관
련하여 새로이 제기되는 주안

점을 요약하면 이러하다. 
① 지금까지 안동권씨인으로

서 생몰년월이 밝혀진 최초인
이 좨주공 적(1094~1146. 12.
2 0 )에서 다시 그보다 9년 앞서
출생한 이가 소첨사공 정평
(1085~1160. 1. 28)으로 바뀐
다. 
② 권씨가 안동을 출관하여

경사에 가 벼슬한 최초의 사환
자도 추밀공 수평 守平
(?~1250. 7. 16)에서 그보다 1
백여 년 앞선 좨주공 적( 1 0 9 4
년생)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소
첨사공 정평( 1 0 8 5년생)으로 바
뀐다. 
③ 안동권씨 최초 문과급제

자는 기왕의 충헌공 위(고종
[1214~1259] 초 동당문과)에서
그보다 1백여 년 전후가 앞선
좨주공 적( 1 1 1 7년 중국 제과)
으로 바뀌었는데, 소첨사의 등
과년도는 미상이나 등과자의
출생순으로 보면 좨주공보다 9
년 연상인 소첨사공으로 또 바
뀐다. 
④ 안동권씨 선대 현명인 중

에는 이름에‘평平’자가 든 경
우가 많다. 8세에 호장동정 입
평立平(정조공 대의大宜 조
부), 9세에 인용교위 위평位平
(중윤공 숙원叔元 선고), 추밀
공 수평守平(파조), 추밀공의
셋째아우 정용별장 차평次平 4
인에 계대미상의 참지정사 절
평節平이 있는데 이번에 소첨
사 정평正平이 더하여 6인이
되었다. 여기에 혹시 우연만은
아닌 어떤 단서라도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무릇 후손 일반은 각

자의 직계선조가 아닌 선대 인
물에 대해 그리 큰 관심을 갖
지 않는다. 2000년에 좨주공
일가의 기사를 본보가 특필연
재하고 태사공실기와 대동세보
에 등재하는 등의 사건이 연이
을 때에도 우리 문중사회에서
는 별다른 관심이나 의논이 일
어난 바 없었다. 그리고 이번
에 소첨사 권정평공의 묘지가
발굴된 기사가 특기되어 나간
지 1년 반에 이르도록 이에 대
해서 문중사회 어느 일각에서
도 이에 관심을 보이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2 0 1 3년 초가

을에 대구의 독자로서 정조공
파종회 부회장인 권혁인權赫寅
씨가, 2012년 5월호 본보( 1 4 5
호)에 난 기사를 어쩌다 간과
했고 해당 호 종보도 없어졌는
데 뒤늦게 이를 전문케 되었다
면서 과월 1 4 5호를 한 부 보내
달라 하였다. 그리고 한동안이
지난 1 1월 중순 다시 전화하여
정조공파중에서 소첨사 권정평
공의 계대문제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고증작업을 하
게 되었다면서, 필자를 만나
경위를 듣기를 원하였다. 날짜
를 정해 안동에서 파중의 회장
단 일행이 서울로 오겠다고 하
므로, 필자는 여러 인원이 원
로를 오가는 번거로움보다 한
사람인 필자가 안동으로 찾아
가겠다 하여, 11월 2 9일로 날
을 잡아 안동에 내려갔다. 그
리고 당일 1 1시 넘어 안동시
동부동에 있는 정조공파종회관
사무실에서 필자에게서 그 기
사에 대한 경위와 소견을 청취
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참석자
는 권인탑權仁塔 종회장과 권
기만權奇滿ㆍ권기룡權奇龍 고
문, 권혁인 부회장ㆍ권혁조權
赫朝 총무부장 외 2인의 정조
공종회 유사와, 방손으로 필자
와 태사묘太師廟의 원임 권영
목權寧睦씨 및 본보 권승환權
升煥 이사 등이었다. 
필자가 부연설명을 하기에

앞서 파종의 유사회장단이 본
보 1 4 5호로 나간 기사를 충분
히 읽어 숙지하고 있어 췌언이
필요치 않았다. 위 기사가 나
간 직후부터 동 묘지명의 주인
권정평공이 정조공파종의 선대
임을 확신하고 동파종에 고증
을 권유한 바 있는 권영목 원
임이 구보첩을 가져와 펼쳐놓
고 시조의 현손이자 정조공의
6대조인 호장동정공‘겸한謙
漢’이 구보에‘한겸漢謙’으로

나와 있는 점을 들어 동 묘지
명에 소첨사 정평의 증조로 새
겨 나오는‘한렴漢廉’이 동일
인으로 비정됨을 역설하였고
이에 대해 이의가 나오지 않았
다. 
다음 그 아들 호장정조‘위

융位融’이 묘지명에서 정평의
조부로 나오는‘융融’과 동일
인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를 종합한 비정에 의의가
없었다. 따라서 호장동정으로
서 향직 7품 정조正朝에 추봉
된 것으로 나오는 정평의 아버
지 경暻을 위융의 지차남으로
계대하여 소첨사 정평을 시조
의 7세손으로 비정할 것에 합
의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문

학자의 학술적 고증 등을 거치
고, 출토된 동 묘지명의 실물
대 탁본을 구하여 같은 재질로
복제해 정조공의 단소 조역에
봉안하는 사업 등을 할 구상도
발의되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준비가

이루어지면 고증작업의 진척을
보아가며 파종회 총회를 열고
이를 토의하여 결의를 도출하
되, 이에는 4세 겸한공 이후 8
세 호장동정 입평立平공까지 5
대가 동조인 지차 호장공파와
의 협의를 거치는 연석회의도
필요함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
였다. 

<사진 權升煥ㆍ글 權五焄>

고려 의종조 태자소첨사 權正平
시조후 4세 謙漢공 증손으로 고증
정조공파에서보첩에 반영현양하기로

▲ 정조공파종회관에서권정평묘지명에대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이조의 효과를 내는 방식이었
다. 서독이 동독에 원조한 것
은 이렇게 보낸 물품을 화폐로
환산한 것이고, 독일 마르크화
나 달러를 직접 준 게 아니었
다. 크리스마스 때 동독 어린
이에게 선물한 과자와 과일류
값도 이같은 원조에 포함시켰
는데, 이러한 결제수단방식은
쌍방의 경제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면서 동독으로 하여금
태환성 있는 화폐로 생화학무
기나 핵무장 등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북한과 화

폐결제가 아닌 물물교환 방식
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은 남
한의 2 5배가 넘는 산업용 지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현재 중국에 헐값으로 팔고 있
고 한국은 이러한 지하자원을
다른 나리에서 수입해 쓰고 있
다. 이를 북한산으로 대체하여
물물교역을 할 수 있다면 이야
말로 상생발전의 길이다. 
② 개성공단 폐쇄사태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 근로
자가 출퇴근하며 일할 수 있는
공단을 남한에 만들어야 한다.
2 0 1 3년 1 0월 1 4일의 국정감사
에서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해주에서 강화까지 2 0분이면
출근이 가능하고 김포공단ㆍ파
주ㆍ인천 남단에 북한 근로자
가 일할 수 있는 남한공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며‘역발
상으로 북에서 근로자가 와 일

하면서 탈북만 없게 하면 개성
공단의 원산지 표시 문제 같은
것도 없어진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1 ~ 2 %
높이고 휴전선 일대 탱크와 포
신이 선 자리에 공장 굴뚝이
솟게 하면 우리 제조업이 앞으
로 2 0 ~ 3 0년 동안 발전할 수
있다’하였다. 이러한 안이야
말로 혁신적이고 참신하다. 
③ 북한이 앞의 ①②안을 모

두 거부하는 경우 한국은 통일
이 되는 날까지 개성공단을 포
함한 남북간의 모든 경협을 중
단하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중국ㆍ월남ㆍ러

시아ㆍ몽골ㆍ캄보디아ㆍ미얀
마ㆍ라오스뿐만아니라 과거의
공산국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모든 나라와 긴밀한 경제협력
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월
남의 시장경제화 과정에서 가
장 많이 투자한 나라가 한국이
다. 이 모든 나라가 변화하는
데 북한만 변하지 않는다. 사
고방식과 행동이 변화하지 않
기 때문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훈만을 따르고 손자는 아버
지와 할아버지의 유훈만 따른
다. 그리하여 지금‘3년 내 무
력통일’만을 외치며‘남한적
화’에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에 상응하게 험악하고 도발
적인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핵공격 위험을
제거하는 게 시급한 상황에서
경협과 관련하여 우리가 택하
고 조정할 난제는 특히 첨예한
것이다. 

1 3면에서 계속



1 32 0 1 4년 1월 1일 수요일 제155호

개성공단은 한국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북한의 토지와 노
동력을 투입하여 남북한의 경
제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설되
었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은
고지가와 고임금 및 노동력 부
족 등으로, 주로 중소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려
는 경향이 증가했다. 북한에서
는 외화획득과 고용 및 기술습
득을 위해 해외 기업에 취업하
려는 기운이 증대되었다. 
이같은 양측의 필요충분조건

을 충족시키며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안이 공동의 생산
공단을 개설하는 것으로 생각
되었다. 그러한 공단을 위한
입지조건을 구비한 곳이 개성
이었다. 그리하여 2 0 0 3년에 개
성공단이 착공되었다. 그렇게
개성공단이 착공되어 1 0년이

지난 2 0 1 3년 4월에 북한은 남
한이 북의‘최고존엄’을 모독
하였다는 이해 못할 이유를 들
어 이를 폐쇄하였다. 이어 부
푼 기대를 품고 거기에 투자한
남한 중소기업에 큰 손실을 입
힌 후 곡절 끝에 2 0 1 3년 9월
1 6일 1 6 6일 만에 이를 재가동
시켰다. 그리고 가동되자마자
또 상투적인 불협화음이 일어
나고 있다. 차제에 우리는 개
성공단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남북경협의 합리적인 운영방
안이 무엇이며 7천만 한민족의
공동이익과 장래를 위한 최선
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의 개발은 2 0 0 0년 8

월 현대아산과 북한 아태민경
련 사이에서‘개성공업지구건
설운영에 관한 협의서’가 체결

되면서 태동되었다. 그 3년 후
착공되어 2 0 0 4년 6월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남한의 1 5개 중기
의 입주계약이 체결되었다. 같
은 해 1 2월 시범 입주업체 리
빙아트가 그 첫 제품을 서울의
롯데백화점에 출시하여 온 국
민의 관심을 모았다. 이후 개
성공단의 생산고와 북한 고용
근로자수가 급증하여 입주기
업도 2 0 1 1년까지 1 2 3개로 늘었
다. 
개성공단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여 가동중단 이전에는 5
만3천여 북한 근로자가 고용되
었다. 현재 한국기업은 고용대
가로 연간 9천6백만 불을 지불
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1만
3천여 명을 추가로 고용해 줄
것과 개인당 급여를 인상시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미화로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
다. 
이러한 개성공단은 2 0 2 0년까

지 3단계 개발을 통해 기존 시
가지 및 장래 확장지를 포함하
여 총 6 5 , 7㎢, 약 2천만 평을
개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별 개발계
획은 과거의 경험이나 작금의
남북한 간의 현황으로 보아 낙
관하기 어렵다. 예컨대 2 0 0 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발
생하여 남북관계는 경색되고
개성공단의 생산활동도 위축
되었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
침 사건이 발생하여 한국정부
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제한
하는 5ㆍ2 4조치를 발표하여 개
성공단의 생산활동은 다시 위
축되었다. 그리고 2 0 1 0년 1 1월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하였
음에도 개성공단의 생산액과
북한 근로자의 고용수준은 계
속 올라갔다. 그럼에도 북한은
2 0 1 3년에 생각지 않은 이유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이처럼
개성공단은 한국의 주권이 미
칠 수 없는 북한지역에 위치하
여 남북관계의 변덕에 따라 항
상 태생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마치‘미친 여자 널뛰
듯하는’북한의 변덕에 개성공
단과 남북경협은 항상 위태로
운 불확실성에 흔들리고 있다. 
북한은 수시로 군사적 긴장

을 고조시키다가 최근 김정은
은‘3년 안에 무력통일을 하겠
다’는 호언을 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핵
공격을 의미하며 7천만 겨레의
멸망을 희롱하는 소리이다. 한
국은 이러한 막가파식 도전을
차단하는 가운데 개성공단과
남북경협을 성공적으로 추진
시키며 민족의 안전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세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① 남북간에 평화롭고 건전

한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과거
동서독이 경제협력에 활용한

‘결제수단V e r r e c h n u n g s e i n h e i t’
방식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독이 자국내 중소기업
에 투자하여 동독에 필요한 재
화를 생산해 지원함으로써 그
생활수준을 높이고 자국의 산
업과 고용을 증가시키는 일석

최근 정치인들의 막말이 심
각하다. 갈수록 과장되이 험악
해지고 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막말을 보다 신랄하
게 토로할 수 있을까에 매달려
경연하는 것 같다. 이러한 현
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
은 아니고 전세계 선진 정치사
회에도 자고로 만연돼온 일이
다. 그러나 선진 정치사회에는
거기에도 품격의 수사와 레토
릭이 있어 매도와 촌철살인의
비수가 숨어 있으면서 표현은
기지와 유머에 빛난다. 이웃한
일본만 하여도 지도층 인물이
그들 황국사관의 국수주의 병
리에서 인접국에 대한 망언과
비하를 연발하지만 저희끼리
시정잡배의 언사로 입에 못담
을 욕질을 하지는 않는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현임이나 원
임의 국가원수에 대해서도 입
에 못담을 욕설은 하지 않는
다. 
언어의 품위가 실종된 우리

정치사회의 막말 배설은 오염
으로 중독된 하수천과 같다.
북한이 반백년 넘어 입만 열면
악랄한 막말을 쏟아내니 남한
도 제 모르게 감염된 것인가.
실은 우리 군대사회의 언어가
상소리의 범벅이고 아동이 학
교생활에서 욕과 비속은어 사
용을 익히며, 그러한 토대에서
숙성된 중독증후가 정당과 의
사당으로 이어져 조폭 성향의
난장판이 그저 연출되는 것인
가. 그러한 풍조는 고매한 학

자의 교수사회와 다중의 정신
을 정화하고 조정하는 종교계
에까지 번지며 이 나라가 막말
공화국으로 잘못 진화하는 게
아닌가 싶게 한다. 
언론도 종전에는 유명 인사

나 연예인의 화제와 스캔들에
이목을 모았는데 이제 그런 기
사는 뒷전으로 밀리고 정치인
과 사회지도층의 막말잔치를
뒤쫓아 지면과 화면을 할애하
기 바쁘다.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일 때 한 여당 정
치인은 그가 거짓말을 밥먹듯
이 한다 하여‘입을 공업용 미
싱으로 꿰맬 수도 없고’운운
하는 말로 물의를 빚었다. 현
직시 노무현 대통령은 시도 때
도 없이 된소리 안된소리를 뱉
는다 하여 울어대는‘개구리’
로 표현되고,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 하여‘경포대’로
불리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T V
앞에서 말을 배우는 어린아이
까지 개에 비유한 상소리로 부
르는 바 되었다. 이명박 대통
령도‘쥐박이, 땅박이’로 비칭
되다가‘급사急死’니 암살이니
하는 섬뜩한 어휘로 유린되고
법조계의 현직 판사에 의해

‘가카새끼 빅엿’이라는 욕까지
먹었다. 
선거철이나 그에 따른 이합

집산의 창당 등이 성행할 때면
온갖 막말이 쏟아져 나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마다
새 당을 만들어 당선되어왔지
만 그에 따른 불특정의 공연성

막말이 생산되어 국민정서를
해친다.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
우리당을 창당할 때‘우리’를

‘돼재우리’에 빗대어 비하하는
데서부터‘철새ㆍ살모사ㆍ떴
다방정치’란 말이 유행하였다.
2 0 0 2년 6월 지방선거 때는‘마
피아 두목ㆍ똘마니ㆍ깽판발
언’등의 원색 비어가 난무했
다. 2012년 대선 때에도 국회
의원 입에서‘변절자새끼 내
손으로 죽여버린다’는 소리가
튀어나오고‘나꼼수’같은 인터
넷 매체는 주로 해학을 원용한
살벌 독설로 대중의 주목과

‘갈채’를 자아내기에 몰두하였
다. 최근 들어서는 2 0 0 7년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에서의
N L L문제를 둘러싸고 그 회의
록공개사건으로 야기된 정쟁
으로 영일이 없는 가운데 어느
야당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
통령을‘태어나지말았어야 할
귀태鬼胎의 후손’이라 하고

‘대통령직을 도둑질했’느니 또
는 폭군‘연산군’에 비유하기
도 불사하더니 급기야 누군가
의 입에서‘그 애비에 그 딸’
이라는 막말이 발사되었다. 사
제는 백주에 신도를 모아 놓고
북한의 도발포격이 당연하다
는 강론을 하여 공명을 받고
헌법학의 노교수가 탈북자를
다 총살해야 한다고 성언하는
데 이런 게 또 막말의 한 형태
가 아니고 무엇인가. 
중용中庸에‘군자의 말은 크

게 천하의 사물을 실을 만하

고, 작게는 천하의 사물을 능
히 갈라 새긴다[군자어대君子
語大 천하막능재언天下莫能載
焉 어소語小 천하막능파언天
下莫能破焉]’하였는데 이는
지도자의 말의 위력이 큼을 뜻
한다. 네덜란드 신학자 에라스
뮈스는‘어리석음의찬미’라는
저서에서‘인간은진실을 말하
는 혀와 상황에 따라 말하는
두 개의 혀를 가지고 있다’하
였다. 우리의 지도층과 정치인
의 거개는 진실과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상황에 따라 말하는
혀만 사용하고 있다. 우선 민
심을 자극하여 상대진영을 압
도하기에 급급하여 엽기적이
고 천박한 용어를 남발하고 있
다. 그리고 더 걱정인 것은 이
런 행태에 대한 역풍이 번번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하도 욕

설을 많이 들어서인지‘대통령
을 욕하는 것은 국민이 스트레
스를 푸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내가 얼마든지 욕을 먹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오죽하면
대통령의 입에서 그런 담론이
나왔겠는가. 옛적에 없는 데서
는 나랏님 이름도 부른다던 말
이 있었다. 
그래도 이는 없는 데서 남이

모르게였다. 현임 박근혜 대통
령은‘말은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나고, 국민을 대표하는 사
람의 언행은 바로 국격國格’이
라 하였다. 국격은 나라의 품
격이다. 이것이 막말로 탁해지
는 데 대한 경종일 것이다. 윗
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진
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

의 신뢰도는 극도로 추락하였
다. 그들은 온갖 흑색선전과

비리ㆍ뇌물ㆍ편법의 자행에
막말의 남발을 지칭하는 대명
사가 되고 있다. 특히 정치인
은 국민과 일선에 직결하여 대
의자로 선택된 공인으로서 다
른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생명으로 하기를 요
구받고 있다. 구화지문口禍之
門이란 말이 있다. 입이 화를
부르는 문이라는 뜻이다. 남아
일언중천금男兒一言重千金이
라는 속담도 말의 무거움을 이
른 소리이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 한 마

디를 목숨으로 책임지기도 한
다. 정치인이 또한 말바꾸기도
밥먹듯하는데 맹자의‘출호이
자出乎爾者 복호이자復乎爾者
[네게서 나간 것이 네게로 돌
아온다]’와 같이 언젠가 자기
한테 돌아온다. 말은 잘하여
한 마디로 천냥빚도 갚지만 설
저유부舌底有斧처럼 혀 밑에
도끼가 있어 제 목을 치기도
하건만 우리 국회의원들은 막
무가내이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후안무

치를 넘어 이런 것도 못가리는
백치인가. 아니다. 그들의 막
말에 환호하는 수요자가 한편
으로 괄시 못할 형세를 이루기
때문에 이를 생산하여 그들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삶의 가치를 찾아

죽음을 이기고 넘어온 탈북자
에게 변절자새끼 죽여버린다
고 치를 떨며 욕설을 배앝고
대통령 살해를 공연히 암시하
며 6ㆍ2 5전쟁 아군의 영웅을
민족반역자로 매도하는 광분
의 확대 재생산이 국회의원의
입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증폭
되어 나오는 게 난감한 노릇인
것이다. 

정치인의 막말
權 海 兆

편집위원

세상사 논단

개성공단과 남북경협
權 寧 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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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에 대한 유래와 해설

② 한국의 옛제도
골품骨品과 두품頭品 제도가

엄격했던 신라 사회에서는 그
상류 귀족층에서 친족혼이 많
이 행해졌습니다. 특히 성골聖
骨은 그 부모가 동성왕족의 근
친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
시 중국에 국서國書를 보낼 때
는 왕비의 성을 쓰지 않는 수
가 많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일
찍부터 동성혼同姓婚이엄금되
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라의 왕족에서 분화한 성

씨들은 이러한 전통을 오래도
록 지키면서 좀체로 버리지 않
았습니다. 그것이 고려조를 지
나고 조선의 영조 시대에 이르
기까지 영남지방에서는동성동
본혼을 하는 풍습이 남아 있어
서 이를 금하는 왕명이 내린
바 있습니다. 기호畿湖지방 사
대부 사회에서는 매우 못마땅
히 여겼는데도 영남에서는 이
미 아전이나 중인中人 이하의
하민으로 신분이 낮아진 경우
에도 옛 신라의 귀족 후예들이
그 유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신라의 골품제는 인도의 카

스트 제도에 버금갈 만큼 엄격
했습니다. 인도의 아유타국에
서 온 가락국의 허황옥許黃玉
왕후 일행을 통해 인도 문화가
수입된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 영향이 불교를 국교로 삼은
고려에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성씨는 신라에서 발

원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삼국
시대에는 왕족이나 영주급 토
호만이 극히 제한되게 성씨를
가지고 있어서 각국마다 7 , 8개
의 성씨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는 고구려와 백제의 귀족
토호를 육두품의 상위로 대우
해 흡수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적 우세는 신라의 귀족이 누리
는 바 되어 고구려ㆍ백제의 귀
족 성씨는 많이 퇴화하였습니
다. 
고구려의 후신임을 표방하고

개국한 고려의 태조 왕건王建
은 일종의 기밀 국시인 훈요십
조訓要十條를 통해 조령鳥嶺
(새재) 이남의 옛 신라와 공주
강公州江(금강) 이남의 백제인
은 모반할 우려가 있으니 등용
치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책은 성공치 못하여 우리
나라 성씨는 거개의 시조가 신
라의 후예입니다. 혈통을 고집
하던 당시의 귀족으로서 성씨
를 가진 겨레붙이는 동성의 족
내혼族內婚을 당연한 전통으로
여겼습니다. 

고려 태조는 통일국가의 기
반을 다지는 방편으로 각처의
토호 세력을 귀복시키기 위해
그 맏아들을 서울로 불러올려
다 일종의 볼모로 교화시키는
한편 그 딸을 데려다 아내를
삼다 보니 1 8인의 왕후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려는
사실상 일부중처제一夫衆妻制
사회가 되었습니다. 말년의 우
왕도 그래서 정비가 8인이나
되었습니다. 때문에 적서의 구
별도 그리 심하지 않았고 벼슬
한 사대부는 흔히 본처인 시골
의 향처鄕妻와 서울의 경처京
妻를 두되 둘 다 부인 대접을
했습니다. 조선 태조가 된 이
성계李成桂도그랬는데 본부인
향처가 신의왕후神懿王后한韓
씨이고 경처가 신덕神德왕후
강康씨였으되 등극하기 전 강
씨를 첩이라고 한 바가 없습니
다. 
고려 태조는 또 신라 왕실의

전례를 따라 자가 혈통을 엄격
히 보존시키기 위해 1 8인의 후
비에게서 소생한 자녀를 서로
혼인시켰습니다. 이는 어머니
가 다른 남매끼리의 남매혼男
妹婚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
려 초기의 왕실에서는 고모와
조카, 아저씨와 질녀 간의 근
친혼이 마구 이루어졌습니다.
신라 왕실에서는 왕족이 박석
김朴昔金 세 성씨이기 때문에
당내간의 근친혼은 피할 수 있
었는데 고려 초기 왕실에서는
태조의 용종龍種을 지키려는
초법적 조치로 당내친의 혼인
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왕가
에서 이와 같이 하므로 민간에
서도 동성혼을 금기할 일이 없
었을 것입니다. 
고려는 처음에 독자의 연호

年號를 쓰고 칭제稱帝하여 임
금이 자기를‘짐朕’이라 하고
신하는‘폐하陛下’라 불렀습니
다. 그러다 송나라와 교호하고
문물을 받아들이자니 그 정삭
正朔, 즉 연호 등도 받아들이
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유학이 융성한 송나라의 영향
으로 문물제도와 치국이념이
보다 유교적인 것으로 변천되
었습니다. 
4대 광종 때 중국의 객관적

관리임용제도인 과거科擧가 도
입되면서 만인에게 입신의 기
회가 공개되는 대신 응시자의
자격으로는 성씨와 가계家系가
요건화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유공한 자에게 성을 내리는 사
성賜姓제도는 태조의 개국 때
부터 생겼는데 모든 백성이 너
도나도 성을 가지게 된 것은
이렇게 과거제도를 도입하고부
터입니다. 또 각자가 제 가계

를 줄줄이 대
야 되는 필요
에 따라 집안
마다 가첩家牒
과 가승家乘을
만들어 지니다
보니 그것이
족보의 전신으
로서 갈수록
복잡하게 발전

되었습니다. 근대적인 족보의
형태는 1 5세기인 조선 성종 때
와서 인간되기 시작했는데 이
보다 훨씬 전부터 그 원형은
생성되었던 것입니다. 
기호지방을 중심으로 유교문

물제도가 일반화되면서 동성혼
은 점차 부끄러운 금기로 되었
습니다. 거개가 신라의 관성貫
姓에서 발원 내지 분적分籍된
우리나라 성씨의 족보를 보면
그 상선대는 고위考位, 즉 할
아버지 뿐이고 배위配位, 할머
니의 본관 성씨가 병기된 곳이
드뭅니다. 이는 배위가 타성일
때는 자랑스레 명기하고 동성
일 때는 은폐하여 삭거한 때문
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성동본혼 문

제는 오래도록 사회적인 문제
로 오르내렸습니다. 이는 실정
법으로의 금과 해를 떠나서 관
습에서 오는 윤리적 중압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남녀
가 동성혼을 결행한다면 거개
의 부모와 친척은 아예 연을
끊어버리기도 하며 당사자는
그 친족공동체로부터격절당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
니다. 
세계적으로 친족 내지 동성

혼이 이처럼 엄금되는 것은 중
국문화권 고유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실제 동
성혼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2 5 0년 정도 전인 조선조 영조
때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동성
혼 개념은 동성에 본관까지도
같은 동성동본에 한정하고 있
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성
에서 분적되었거나 사성을 받
았으면 그 본성과 통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실정법
으로는 통혼이 되는데도 관습
상 본관이 달라도 혼인을 않는
성씨가 있습니다. 
가령 정鄭씨는 경주慶州가

큰집인데 영일ㆍ동래ㆍ해주ㆍ
하동 등으로 분적해 나갔지만
서로 통혼하지 않습니다. 그러
나 신라의 같은 육부六部 성씨
이면서도 이李씨는 그렇게 하
지 않고 신라 왕성의 김씨ㆍ박
씨도 분적되었으면 통혼을 합
니다. 그 관습은 지역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지방에
서는 성이 달라도 본관이 같으
면 우족友族이라 하여 혼인을
피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
면 안동권씨와 안동김씨가 혼
인했다면 괴이하게 여기는 식
으로 오해가 굳어진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안동권씨의 외손으로서 고려

말 임금 충목왕忠穆王의 어휘
에 저촉되어 흔昕씨에서 외가

성 권씨로 사성된 예천권씨醴
泉權氏와 중국권씨로서고려말
에 귀화하여 권씨에게 장가들
어 처가성을 사성받은 권씨로
세칭‘양주권씨楊州權氏’가 있
습니다. 안동과 예천 등의 영
남에서는 안동권씨와 이 예천
권씨가 예사로 통혼을 해왔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본관과 시
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
나 영남을 벗어나 다른 지방에
서는 안동권씨와 예천권씨가
동성친처럼 친하게 지내며 촌
수를 따져 칭족稱族은 안하지
만 통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런가 하면 안동권씨와 양주권
씨는 기호지방에 세거하며 서
로 양자를 주고받으며 촌수항
렬을 따져 칭족할 뿐만 아니라
통혼은 상상도 못합니다. 게다
가 본관 또한 안동의 옛이름인
영가永嘉 또는 안동으로 하여,
누가 자기들을 세칭대로‘양주
권씨’라 하면 큰 욕으로 생각
하고 노여워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언제부터

친족이나 동성혼을 안하게 되
었을까요. 대개 은殷나라 때까
지는 씨족혼氏族婚을 하여 6세
世 이후, 즉 1 2촌부터는 같은
자손끼리 혼인을 한 것으로 알
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주周나라 때 예법을 세워‘주
례周禮’가 확립되면서 친족혼
이 금기되고 그것이 동성금혼
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기禮記’의‘대전大傳’에
보면“4세世가 시복왐服(석 달
상복을 입음)의 끝이고 5세면
단문袒免(관건을 벗고 머리를
묶어 괄발括髮하여 조의를 표
함)하면서 동성同姓이 쇄멸殺
滅된다. 6세에는 친속親屬이
다해 없어진다”하였습니다.
그래서 하夏나라와 은殷나라
때는 친속이 다하는 6세부터
혼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
나 이후에 이것이 옳지 못하다
고 강조하면서‘수백세이혼인
불통자 주도연야雖百世而婚姻
不通者 周道然也(비록 백대가
되어도 혼인을 통하지 아니함
은 주나라의 도가 그러한 것이
어서이다)’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자는‘예기’의‘방

기坊記’에서 이를 아주 견고히
못박아 놓았습니다. 

취처 불취동성 이후별야 고
매첩 부지기성 즉복지娶妻 不
取同姓 以厚別也 故買妾 不知
其姓 卽卜之 : 아내를 얻되 동
성을 취하지 않는 것은 그로써
구별을 두텁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고로 첩을 사들일 때에도
그 성을 모르면 점을 쳐 가린
다. 

이것이 이른바 동성불취同姓
不娶의 철칙입니다. 심지어 성
을 모르는 고아 출신을 첩으로
들일 때에도 그 성을 점쳐서
동성여부를 가리라 한 것입니
다. 이 때문에 옛사람들은 노
비나 기생이라 할지라도 동성
이라면 피했으며, 간통과 같은

불상사에 있어서도 친족 사이
에서 일어난 것을‘상피相避’
를 범한 것으로 하여 한 문중
이 낯을 못드는 패륜으로 여겼
습니다. 우리 민족사회에 이
상피의 관념은 워낙 뿌리깊게
정착되어 근대까지도 유흥가
같은 데서 동성의 파트너라면
질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민법과 호

적법 등이 개정되어 8촌이 넘
는 친족혼이 실정법으로 허용
되고 있습니다. 전자 법으로
금지되던 때에 동성동본혼을
몰래 하여 여러 불이익을 받는
부부가 심심찮게 존재하였습니
다. 
실정법으로 허용된 후에는

그런 남녀가 급격히 준 것 같
습니다. 관습이 실정법의 힘을
능가하는 것이 아니라, 금단이
풀리자 그 호기성 매력도 사라
진 현상인지도 모릅니다. ——
弼雲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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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 禮 문 답
여섯가지 생활 예절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는대로 대답해 드립니다.

권남식
權南植
( 충 남
서천ㆍ
추밀공
파 양촌

안숙공계 시조후 3 4세)씨
가 2 0 1 3년 1 1월 1 7일 노
환으로 별세하여 1 9일 서
천군 화양면 월산리 선영
하에 선졸한 풍양조씨와
합장되었습니다. 1923년
1 1월 7일 화양면 월산리
세거에서 제월재 정간공
貞簡公(휘 성�省)의 9대손
으로 태어나 안태향에서
생평을 다한 고인의 향년
은 9 1세, 5남4녀 중 아들
은 장남 병일炳逸, 다음
은 병준炳駿ㆍ병만炳萬ㆍ
병출炳出ㆍ병재炳在이고
장남 병일은 현재 본사의
이사 편집위원으로서 안
동권씨기로회와 요산회의
총무로 헌로하고 있습니
다. 
황정순黃貞順 (경기 양주
시ㆍ추밀공파 정헌공 지
신공계 시조후 3 5세 고
권경택權敬澤공의 부인)
씨가 2 0 1 3년 1 1월 2 1일
노환으로 별세하여 2 3일
연천군 백학면 두현리 선
영의 선고묘하에 부군과
합장되었습니다. 향년은
7 8세. 고인은 이름난 효
부로서 위선종사에 몰신
하던 시부 전 정헌공종회
장 권이도權훙道공을 도
와 접적지역 여러 선대의
세사제물을 차리면서 시
부모를 극진히 효양하였
습니다. 자손은 2남 민안
敏顔ㆍ충안忠顔, 2녀 민
자敏子ㆍ수용秀容, 손자
회정會政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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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3년 9월 6일 오후 1시 4 5분에 영
종도의 인천공항을 이륙하여 유럽과 아
시아 대륙을 잇는 나라 터키로의 여행
길에 올랐다. 오래된 유적지를 둘러볼
나로서는 생소한 순례의 여행이었다. 9
시간의 긴 비행으로 9일 동안의 여정은
시작되었다. 
터키는 기후조건이 온난한 지대에 있

지만 지형의 다양한 특성 및 해양과 평
행하는 산맥으로 인하여 지역에 따라
심한 기후차가 나타나기도 한다. 여행
하기 좋은 시기는 봄 4월에서 6월과 가
을 9월에서 1 1월이다. 4월부터 1 0월에
걸쳐 즐길 수 있는 지중해 연안과 흑해
에서의 해수욕은 터키 여행의 독특한
매력으로 알려져 있다. 끝없이 이어지
는 터키 특유의 어촌 풍경,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고학 측면의 흥미로운 수
수께끼, 해안지대에 특유한 평화스러운
분위기 등을 즐길 수 있다. 
흑해 연안 지역은 사계절 내내 따뜻

하여 푸른 녹음과 함께 휴양에 쾌적한
날씨가 계속된다. 이스탄불과 마르마라
해안 지역으로부터 이즈만ㆍ에게해ㆍ
안탈랴 지방을 넘어 동부와 지중해 지
역을 찾는 겨울 여행에도 기후에 따른
장애요소가 없다. 여름 해수욕의 즐거
움과 고원에서의 산책, 야외 스포츠 등
을 통하여 터키의 여름을 즐길 수 있
다. 중부의 아나톨리아는 중앙아시아의
건조한 초원지대 특유의 기후가 함께하
고 있어 여름에도 서늘한 날씨가 계속
되며 터키 고대의 역사 유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고 겨울에는 주야를 통해 스
키를 즐길 수 있다. 

•터키의 개황
수도 : 앙카라
인구 : 71,517,100명( 2 0 0 8년 기준)
면적 : 783,562㎢(한반도의약 3 . 5배)
주요 도시 : 이스탄불ㆍ이즈밀ㆍ콘야
주요 민족 : 터키인ㆍ쿠르드인ㆍ아랍

인
주요 언어 : 터키어ㆍ쿠르드어ㆍ아랍

어
종교 : 이슬람교ㆍ기타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로에 있
으며 히타이트에서 로마ㆍ비잔틴ㆍ오
스만 3대 제국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가
거쳐간 지역이다. 초기 기독교 교회의
흔적이 남아 있어 많은 성지 순례객이

이 나라를 찾기도 하
는데, 그와 동시에 오
스만투르크제국의 화
려한 이슬람 문화가
이어지면서 현재의 위
상은 이슬람국가로 자
리하고 있다. 축구를
좋아하고 한국의 6ㆍ
2 5동란에 유엔군으로
파병 참전한 혈맹을
인연으로 하여 우리나
라의 우방국이 되었다.
그러한 터키 사람들은
우리를 코렐리K o r e l i라
부르며 우호적인 태도

를 보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도와주려
한다. 이렇듯 터키는 한국을 형제의 나
라로 생각하는 멀지만 가까운 나라이
다. 그리고 찬연한 문화만이 아니라 천
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신비의
나라이다. 
총면적이 7 8만여㎢로서 남한의 7배가

넘는 국토에 인구는 남북한을 합친 정
도 7천만으로 유럽대륙과 아시아대륙
사이에 걸쳐 있는 터키는 흑해와 지중
해ㆍ마르마라해를 접하고 있다. 보스포
루스해협과 마르마라해ㆍ다르타넬스해
협을 경계로 하여 그 국토는 아시아지
역인 아나톨리아와 유럽지역의 트라케
로 나뉘고 있다. 그러한 터키는 그 내
국이 위치에 따라 흑해ㆍ마르마라해ㆍ
에게해ㆍ지중해ㆍ중앙아나톨리아ㆍ동
아나톨리아ㆍ남동아나톨리아의 7개 지
방으로 나뉜다. 
그 기후는 지중해 연안의 전형적인

온난성 기후대에 속해 있지만 이 나라
의 독특한 지형으로 인해 변화무쌍한
현상의 기후대가 나타나고 있다. 흑해
연안에서는 따뜻한 기후를 즐기는가 하
면 고산이 즐비한 산악지대에서는 연중
내내 하얀 설경을 보며 살 수 있다. 
터키는 선사시대인 기원전 2 0 0 0년 무

렵 중앙아시아의 동북부에서 기원하였
다고 한다. 터키의 조상은 중국 고전에
나오는 훈족으로 중국에서는 기원전
2 2 0년에 수립된 터키의 테오만야부그왕
국을 흉노匈奴라 부른 것으로 전한다.
흉노는 중국의 북방 몽골과 중앙아시아
일대에 산거하던 유목민족을 지칭함이
다. 오늘날 터키국민은 그 조상이 중앙
아시아 동북부에서 기원하여 서쪽으로
이동해왔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중국의
북방 유목민이었다는 설이 맞는다. 그
러한 민족의 이동 과정에서 1 6개의 군
주국이 흥망을 거듭하며 터키인은 아나
톨리아반도에까지 이르러 정착하게 된
것이 1 0세기경이라 한다. 
이처럼 중세 이전의 아랍지역을 횡단

하여 서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터키
인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로 개종하였으
며 아랍문자를 익혀 사용하기도 하였
다. 터키 국민은 조상대대로 전해 내려
오는 숭배사상과 풍습을 오늘날까지 유
지하고 있는데 상당부분이 우리나라 풍
습과 근원적으로 비슷함을 볼 수 있다.
또 언어가 한국어와 같은 우랄알타이어
족에 속하며 문장을 구성하는 어순과

모음조화ㆍ어미활용
등에 있어 터키어는
우리말과 원칙이 같은
문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터키 국민의 9 8 %는

이슬람교도이며 그 외
는 아르메니아 유대교
ㆍ가톨릭ㆍ그리스 정
교 등의 신자이다. 터
키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나라로서 다른
이슬람 국에 비해 종
교적 규율 적용이 엄
격하지 않은 편이다.
법률이나 사회 기구가
이슬람 원리를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슬람의 전통과 관행이 매우 중시된
다. 이슬람 국가이면서 주말을 공휴일
로 하는 등 서구화된 면모를 지니고 있
다. 
터키에는 종교 공휴일로서 쉐게르 바

이람과 쿠르반 바이람이 있는데 매년
돌아오는 날짜가 다르다. 바이람 휴일
전 한달 동안은 라마단으로서 일출부터
일몰까지 금식하는데, 가장 큰 종교 축
제인 바이람 기간에는 새 옷을 입고 친
척 등를 방문하며, 가까운 사람들에게
축하 카드를 보낸다. 터키 국민은 가족
의 유대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그 구성
원은 가장의 권리를 존중한다. 
터키인은 오스만제국의 영광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전통적인 체면과 무예
를 존중하며 정열적이고 다혈질이면서
서두르지 않는다. 그리고 신앙의 전사
로 불리는 가지의 정신을 윤리의 주요
덕목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민족의식이
매우 강하며, 지정학적 특성으로 동서
양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카파도키아의 괴레메
9월 7일 아침 8시 4 0분 PC166 항공편

으로 이스탄불을 떠나 한 시간여를 날
아 카이세리에 도착하였다. 버스로 이
동하여 점심식사 후 괴레메의 야외박물
관을 관광하였다. 앙카라에서 네비쉐르
를 거쳐 가다보면 괴
레메라는 카파도키
아의 마을이 나온다.
도로에서 그리 멀지
않은 카파도키아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
기 때문에 제일 먼저
찾는 명소이자 기억
에 남는 곳이다. 이
곳은 터린구유 지하
도시와는 달리 지상
으로 나와 있는 바위
동굴 속에 교회들이
자리하고 있다. 3개
의 본당으로 이루어
진 교회의 대부분은
9세기경에 건축된
것인데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1
세기에 조성된 것으
로 추정된다. 교회의
벽면은 온통 성서에
나오는 장면을 그린
성화로 장식되어 있
어 유명하다. 이들
성화는 대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십자가의 고난
과 부활을 주제로
하고 있다. 괴레메에

서 2㎞ 떨어진 곳에 괴레메 야외박물관
이 있다. 이곳 주차장의 왼쪽에 있는
것이 프레스코아로 유명한 곳이다. 이
곳 건물의 겉모양이 이상하게 보이는데
이는 워낙에 부식이 잘되는 응회암凝灰
巖으로 이루어진 탓에 서서히 진행되는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보호막을 입
혀 놓아 그런 것이다. 
다음은 비둘기계곡이라는 별명의 우치
사르로 이동하였다. 괴레메 동굴에서 3
㎞쯤 떨어진 곳의 바위산에 우치사르
성채가 있었다. 응회암으로 뒤덮여 있
는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외적으로부터
의 방어를 위해 터널을 뚫고 들어가 산
주거인데 그것이 오랜 부식작용으로 오
늘의 벌집 모양 바위성을 이루게 된 것
이다. 높이가 1 , 3 0 0 m에 이르는 우치사
르성은 황량하고 기괴한 주변환경과 어
울려 아주 묘한 장관을 보이고 있다. 
일대에 기괴한 모습을 연출하는 응회

암석은 이곳이 해저일 때 생성된 것이
다. 그러한 해저가 지각활동으로 융기
하여 솟은 고원에 다시 화산활동이 일
어나 표면을 화산재가 덮고, 이렇게 덮
인 표면이 비바람과 부식으로 풍화되고
부서지며 약한 부분은 깎이고 단단한
암석뼈가 남아 기기묘묘한 형상을 이루
었다. 그 형상에 수없이 많은 구멍이
뚫려 있다. 이 구멍은 다 비둘기집이다.

▲ 카파토키아 동굴호텔 앞에서의 필자 부부

▲ 우치하사 응회암 동굴교회 앞에 선 필자

▲ 터란구의 기괴한 풍마석 형상

▲ 안탈랴 해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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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양문화가 공존하는

터키 여행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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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멍의 주인이던 비둘기는
여기에 거주하던 기독교인에게
귀한 존재였다. 성화를 그리는
재료인 알을 낳아주었다. 이곳
사람들은 비둘기 알에서 염료
를 얻어 석굴예배당에 채색성
화를 그렸다. 최근 성채에서는
지하 1 0 0 m에 이르는 곳에 있
는 비밀터널이 발견되었다. 이

터널은 전시에 대비하여 물을
공급하던 통로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처럼 특별한 명소를 이
용하여 호텔과 레스토랑이 들
어서 찾는 이들에게 편의를 주
고 있었다. 

•셀주크 터키의 수도 콘
야
9월 8일, 11세기 셀주크 터

키의 수도였던 콘야로 갔다.
옛 이름이 이고니온인 콘야는
1 1세기에 번성한 셀주크 터키
의 서울이며 현재 5 2만 인구가
사는 이 나라 주요 도시의 하
나이다. 지중해로부터 2 5 0㎞,
흑해에서는 5 0 0㎞, 수도 앙카
라에서는 남으로 2 5 0㎞ 떨어져
내륙 깊숙이에 위치한 도시로
해발 고도가 1 0 0 0 m에 달하는
콘야는 고온의 도시이다. 
콘야의 경제적 기초는 카펫

과 가죽의 생산이다. 그 외에
는 광물산업 정도가 있다. 콘
야는 1 1세기 셀주크 터키의 수
도가 되고부터 크게 번성하였
다. 이때 많은 학자와 예술가
가 몰려들었는데 지금 남아 있
는 역사적 경관이 모두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메블라나 박
물관과 미나레 신학교가 그 가
운데 유명하다.
콘야는 몇 해 전까지도 보수

적인 메블라나교의 영향으로
여자들은 머리가 보이지 않게
스카프를 써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스카프를 쓰지 않은 관
광객이 거리를 활보할만큼 개
방되어 있다. 
다음날 9월 9일에는 천상의

도시 안탈랴로 향했다. 안탈랴
는 옛 이름이 안트탈리아이고
서기 1 5 0년에 팜필리아 해안에
도시를 세운 페르카멘의 왕 알
토로스 2세의 이름에서 유래했
다. 과거의 신비로움을 불러일
으키는 안탈랴 지방은 터키에
서도 경치가 좋기로 유명하다.
고고학풍이면서자연적인 아름
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안탈랴
는 바다와 태양ㆍ역사ㆍ자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지
중해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
한 해안으로 꼽히고 있다. 터
키의 남부에 있는 이 도시는
이 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한 곳으로서 자연미가 물씬
풍기면서 높은 산과 신비로운
여신의 비밀이 깃들어 있다. 
안탈랴는 동지중해의 서쪽에

있으며 고대에 이곳은 모든 종
족의 땅이란 뜻의 팜필리아 지
역에 걸쳐 있었다. 그 이름처
럼 오랜 역사를 통해 많은 민
족이 거쳐갔다. 기원전 1세기
에 지상의 파라다이스를 원한
페르가뭄의 아탈루스왕은 지상
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찾을
것을 중신에게 명했다. 이에
그 신하들은 오랜 기간 세상을
뒤진 끝에 이곳을 발견하여 여
기가 천국임에 틀림없다고 보
고했다. 안탈루스왕은 이곳을
자기 이름을 따 안탈리아라 명
명했다. 이후로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이 이곳을 주목했다.

로마인이 페르가멘 왕국을 지
배하고 기원전 2기 로마황제
하드리아누스가여기를 다녀가
면서 한때 이곳이 로마의 여러
도시 중에서도 주목을 받게 되
었다. 하드리아누스황제를 기
려 지은 아치가 지금도 남아
있다. 
셀주크 투르크가 1 2 0 7년 일

대를 지배하게 되어 이 도시는
안탈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오스만제국 또한 셀주크가 지
은 이름을 따랐다. 이것이 터
키공화국의 지배로 들어가면서
중요한 항구도시가 되었다. 안
탈랴는 1 9 6 0년 이래 빠르게 성
장하였고 1 9 9 0년 인구조사 기
준으로 1 1 4만여 명이 살고 있
다. 열대 지중해 기후로 여름
에는 고온건조하며 겨울에 비
가 많이 온다. 4월에서 1 0월에
는 따뜻한 햇볕이 내려쬐고 겨
울 날씨도 온화하다. 습도는
6 4 %로 좀 높은 편이고 평균기
온은 2 1 . 5°C이다. 안탈랴의 여
름은 8 ~ 9월 두 달 가량인데
천상의 아름다운 날씨가 이어
진다. 
‘하드리아누스의 문’은 기원
전 2세기에 세운 장식용 대리
석 아치로 로마시대의 영광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B C 1 3 0년에 로마 황제 하드리
아누스가 이 도시를 통치한 것
을 기념해 세운 구조물이며 팜
필리아 지방의 고대 유물로 가
장 볼만한 명소가 되고 있다.
이 건축물은 과거 성곽의 출입
문 중 하나였으며, 지금은 도
시의 구시가지로 드나드는 통
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드리
아누스의 문 밑바닥의 투명 유
리판 아래로 고대의 길 유적이
드러나고 있어 지나는 관광객
이 내려다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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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3년 1 1월 1 6일 요산회원들이 전북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대둔산을 오르다 쉬
는 등뒤로 출렁다리와 정상의 비석이 보이고 있다

안동권씨요산회 1·2월 행사 안내

안동권씨요산회는 1월 월례산행을 신년교례회로, 2월월례산행을 시산제로 대체하
여 다음과 같이 행사합니다. 안동권씨요산회는항상 노약자와 가족의 동반을 환영합

니다. 

1월 신년교례회
일시 : 2014년 1월 1 8일(세번째 토요일) 11시

집결 장소 : 서울 도봉구 도봉산대등산로입구 느티나무광장(전철 1호선ㆍ7호선
도봉산역에서도보 3 0 0미터 거리) 

교례회 장소 : 대등산로 입구 식당가‘산두부집’(전화 0 2 - 9 5 4 - 1 1 8 3 )
행사 : 11시 3 0분부터 1 3시까지 교례와 중식 마치고 가벼운 산행

준비물 : 교례 후 산행할 회원은 등산화ㆍ등산복착용 및 동절 등산용구 지참
연락처 : 권병일 총무 011-289-1747 

2월 시산제
일시 : 2014년 2월 1 5일(세번째 토요일) 11시

집결장소 : 서울 종로구 적선동 전철 경복궁역 1번출구
행사장 : 인왕산 사직단 뒤 황학정 왼쪽 산록

준비물 : 시산제 후 산행할 회원은 등산화ㆍ등산복착용
연락처 : 권병일 총무 011-289-1747 

안동권씨요산회

▲이치고개에서버스를 하차한 요산회원들 배경으로 대둔산이 보인다

1 5면에서 계속

권 영 우
權 寧 禹
(화가ㆍ
예술원회
원)씨가
2 0 1 3년

1 1월 1 4일 노환으로 별세
하였습니다. ‘한국 화단畵
壇에 파격을 던진 종이화
가’로 평가되던 원로 화
백인 그의 향년은 8 8세,
유족은 부인 박순일 여사
와 장남 건축가 오협, 차
남 오산전문대 교수 오현
입니다. 추밀공파 안숙공
계(본사 추정) 시조후 3 4
세로 1 9 2 6년 4월 함경남
도 이원에서 출생한 고인
은‘해방 1세대 작가’로
서울대에 미술대학이 개
설되자 박노수ㆍ서세옥
등과 함께 입학하여 동서
양화 양계를 넘나들며 독
자적 화풍으로 우리나라
화단을 이끌었습니다.
1 9 5 1년에 동양화 전공으
로 서울대 회화과를 나온
그는 1 9 5 7년 동 대학원을
마치고 중앙대 교수가 되
었으며 1 9 6 0년대 초 개인
전을 열면서 전통적 동양
화인 산수화나 문인화와
동떨어진 작품을 내놓아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지
를 찢거나 구멍을 내 동
양화의 지필묵紙筆墨 3대
요소 가운데 종이만 택하
고 나머지는 버리면서 당
시 대표적 재야전이던

‘조선일보 초대작가전’에
계속 출품하였습니다.
1 9 7 8년에는 안정된 교수
직을 버리고 파리에 유학
하여 구멍뚫은 한지 뒷면
에 물감을 칠해 앞으로
배어나오게 하는 작품을
선보이고, 1989년 귀국해
서는 합판에 플라스틱 생
수통과 숟가락을 붙이고
그 위에 한지를 더하는
기법으로 다시 변했습니
다. 58ㆍ5 9년 국전에서 연
달아 문교부장관상을 받
은 후 7 4년에 국전 초대
작가상, 98년에는 예술원
상을 받고 국립현대미술
관의‘올해의 작가’로 선
정되었으며 2 0 0 1년에 은
관문화훈장을 받았습니


